
저13잠 씨족의 억사 

1. 성씨 개요 

성씨(11 1.1:)란 일정한 인1율을 시조로 i써 대대록 이어내려오는 단계현연칩단('41 W~血%핏[꺼 UnI

lineal kin group""lineage)의 한 명칭이다 구채석우로 딴하연 싱씨는 한자직 표가이여 이름 앞에 

묶어 가계(앉系)를 나타내는 동계힐언집틴(同*Ifrt깜핏매)의 영칭을 카라키고 이는 마로 중국식 

훈지융(U니 自 댐 dcsccnt rulc)의 의미른 내s.하고 있다 그러므록 성씨가 사용원 때부터는 적어도 

딴계풍자체계(펀系:H êI 암系 unilineal descent system) 증매서도 부게직(父좌에J) 출지에H 벼)름 진 

제로 하는 것이며L 통사에 부계출자체계나 집단(partrilineal desçent system or group)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마i보 것a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처음에 중국에서는 성은 여자자 씨는 남자가 칭하는 것으로서 역시 생과 씨가 분리되어 

시용되다가 친대(쩌~) 이후호 씨;성이 되어 남자도 성응 칭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냐 우려나 

리는 대체로 동엘한 의 u]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였다 1) 

1) 삼국이전의 성씨 

r사기(!t，è) ， 조선선(햄隊챔)에는 ‘행야힘itA相짧따尼했相參將혈王映’。l라 하여 로인， 한 

음， 땅협은 뢰路). 핸(짧). 펑〈王) 등의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샘參)은 조선-"1는 지역 

이 디론 니게(尼짧)의 성(뼈)이고 성을 갖고 있지 않다 위씨조선은 왕인 위씨를 중쩌으로 하여， 

로(路) 한(햄). 왕(主) 등의 성을 가진 중국계의 유력자윤 %에나 장문으로 견집한 지얘층과 영내 

각지의 토착유력자플 흉수하여 구성된 연합국가로 알려져 았다 

1) 쭈찍恨， r~rr끓omlìEξ없쩌과 그 효味J ， r~ct딩!Ht~~J6 ， 서용대학교 국사학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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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삼국 이전의 성씨는 기원선 2세기， 위씨조선의 성립기부더 낙랑 대방 군현시대틀 거쳐 

조선 북서부플 중심으루 4세기경까지 탁월한 세력을 과시한 왕 • 한 $닝시윤 H비풋õr여 17개 정도의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구 몇 벤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해 온 중국계 씨족의 펀칭(í[j' 

稍)0]며， 그들이 토착후족이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이와갇은 성영은 조선 삼국의 .QJól 증국으료부터 책용을 받논 과정에서 처음으」료 성멍을 

칭한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칭성의 시작으록 보기 때문에 이전의 칭성은 모두 중국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칭성 X꺼]가 중국의 영형아지안 그 이전에 칭성한 자를 모두 중국제로 간주&보 것은 재고으1 

여지가 없지 않다 

2) 섭국의 성씨 

(1) 고구려익 성씨3) 

[삼국사기"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나타난 고구려 성씨로 왕성 고씨((.iiR)틀 "1콧δ얘 을{ζ)， 

예(댐)， 송(松)， 목{탱)， 위子)， 쥐댐)， 매몬)， 쉰孫)， 횡포)， 예(쩍)， 연(페)， 영링(얘臨)， 을지(ι 

支) 등 약 20여종이 보인다 고구려 왕족의 성。! 고성이라는 것은 413 년어] 고구려왕인 장수왕이 

고련(，피짧)을 자칭하여 신(맘)에 시정을 보냈다는 것에서 운영히 알 수 있다 그 아래 역대 처]왕은 

모두 고성을 칭하며 중국과 동하였던 것이다 국싱(않姓) 고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축경으혹 알려지지안; 4세기 이전으혹 소긍할 가능성도 있다 도 하나의 국성안 ‘해(댐)’룹 

칭한 인물을 보언 소수힘왕을 제외하고 모투 제5대 모본왕보나 이전의 국왕에 속하괴 또한 밀려 

복부셔왕η꺼 소긍되고 있는 정이 주목띈다 

5세기 초의 고씨의 등장과 동시에 각종 Jìòl 중국 사서에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릎의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뿌] 간 사전로서 고 마 -동 앤슛). 여(餘) 예 깅(江)의 성씨 

가 보。]고 강군으혹서 손 • 고 • 갈(흠). 엠굶) 을지 • 온{젊)씨가 등장한다 또한 권신으혹시 유벙 

한 천(영 : 씨)씨도 보인나 

이플 성은 거의 중국식의 난성이며， 혹「은 직접적으로 중국성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고 • 손 • 영은 고조션， 낙량의 성과 공동되기도 한다 。]것은 고구려가 다름 아닌 그 고토를 

흡수하였기 때문얀 것이다 

그러나 427년의 평양전도는 국가의 성탑기반을 한층 굳히고 중국계 집난이 고구려 왕권 아래에 

2) :ff\;田 :$VL r띠j야α)~í.K j ， f }.U:n 7ν7~:};lt0 Jhl.b-c:엄따ι 디 )~óf~rtμ~I잉 끼 10간，~1:.íL 1984 
3) 위와갑음 

178 근표시 지잉유리 및 {즉역사 



←임二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게보나 계승의 운제와는 단리 위의 여러 성응 고구려의 

성씨로 경{주하고 있다 고구려는 각 성윤 깐인 다수의 유린한 족적집단표 조직하고 그들은 국개교섭이 

나 문사황동개 후얀f하고 였었던 것이다 

%댁사기j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 이건애 속아고 중국사서에 보이는 위의 성씨와는 선혀 합치되지 

않는 각종의 !H(:가 진E뜯데， 예블 듭면 극{렷). 중싣(1φ갖) 소심(少딩). 휘(1i/:) 위깨). 우정 

(ll.때). 녁(짜) 대상大졸) 등의 샤성(쩨姓)과 예 송 -우 연(상)이 장이생으로 되어 있다 녁경 

인 응지，임본서기」의 이리(伊장) ‘ 토쉬댐1 찌값). 현위i、깐). 고구리중원에암]에댄 'ÞJ써마) 

에 다혀K多兮) 등으1 복성은 중국복성의 차용이라가 보다는 거의가 려에뼈닮)를 복수의 한자로 똥긴 

것이며 그 때운에 윈래 토작척이며 거기에 교유성 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사회의 기저에는 중국식의 단성보다도 토착적인 복성。l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굳이 딴순히 첼}연 중국을 의식한 경우에는 중극식의 단싱1 그렇지 않은 경←쩌1는 토착적인 

복정올 쓰고 있었던 것 갇다 동연언이연서 중국사료에 단성으로 ‘친개소윈써원앉文)’이라 하먼서， 

일본사료에 l걱정으로 ‘이리기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2)빨”의 생째) 

백제의 성씨로는 r임1국사기，.상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왕성 여(~~， 또는 jj; f，~)씨륜 "1옷승때 

새I:Þ)， 연(값). 해(解)， 목{木)， 힘(hh)， 진(따)， 국(댐)， 백(피) 등 8미 ~d과 이외에 정i~[ü ， 목{서、)， 

미(짱)， 제姐)， 우{'f)， 고(高)， 염，l!)， 희(會)， 천(상)， 왕{王)， 깐陳)， 사매퍼 동)， 수D)(tJ찌)， 고미 

(古짧)， 흑치(멸밟) 릉의 성씨가 보인다 또한 성국통잊 직후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는 블(상들익 병문 

에 전씨(全R)， 조깨뼈R)， 정씨(鄭R) 등으l 인영이 나왔고 그것은 출토된 지역이나 영씩으로 보아 

백재의 것으로 추정되고 었다 5) 

r수서』 백제전에는 ‘국중익 대성으로 한족의 사 • 연 • 협 해 정 - 국 목 - 묘씨가 었다고 하는 

데， 이 중에 진성(떠姓)은 r수서A에 정(김)으로 잘옷 기록되어 있지만 진모(맺져)， 진모!iJtfr'). 저 

미 사미 릉의 복성으로도 표기되어 었다 해성(따姓)은 국성 흑은 웅택에 가까운 대족의 성이미， 

적정 ‘비리(함1))’는 해(j;%)의 훈일 것이다 연성(킥펴f)은 꽉성 연비(자比)에 상당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 중에서 고구려의 ‘해(解)’ 성과 달러 액제의 해성은 5세기초부터 확언한 수 있다 

사성(沙姓)은 해당 시기(475-538) 이후도 유능한 인블플 매출하며 크게 활약한 씨족이었다 8대성 

의 필두를 차지한 이유도 이 이후의 사써의 세럭을 반영한 것연 것이다 이것은 새j댄). 죄뼈). 수 

4) 式띠'f:t，lJ， r잉lllJ0 If:l:_ EÇJ , r 3IT 1}7ν71:ì31t6Hfiε 션 íii ， 찬조 

'))"9'-;'4'.• N, ;영rm~H~ 姓JJÒ~'당과 그 ì), L!<" 객111얘 æ싸ι6 서울대학교 곡사학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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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등의 단성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려 씌어1 보이는 섣정인 사웨沙힘). 사탁의 약칭 

인 것은 확싣하며 옥생4、따)은 묶{샤)으로도 쓰였고 섣정 옥cj(:*파). 복도즐 난성화한 것이었다 

여러 문학l에 하나의 예도 보이지 않논 협은 도익 잘옷이며 국성도 해당 시기(538.671)에 한정되어 

있었모 국도블 의미õl'는 주리(써利). 좌뢰&흠) 전래숫엠) 사비 등이 이깃에 대응하는 것이었 

을까 

위의 백제익 성씨는 r수서」의 대성‘ 대족이 장기간의 변천과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샤바시대 

(538-671)에 이르러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뺨 대성의 수가 8이 아니고 7이라는 점이 의낸다 

또한 左구과 관련된 위의 성씨 외에 다수익 성써가 기록꿰 닝아 있는데 고(표) ‘ 정(王) 정íl등) 빙 

(i~) 염꺼，~) 훼향) 샌씨!). 허(간) 단(앉) . ")(!:!;) 등은 중국케 인새A士)의 존재일 가능싱 

이 높￡며， 일본계로는 ~l"kH땀). 불뷔物51:) 백제직인 고이(려때). 재로〈머칭). 휴치(필샘) 

동성(東城). 푼휴(it샤、) 곡니(iì-펴). 답세용셰) 억례(떤않) 등의 성씨블 상정하고 있대 그려 

나 이와 강은 종래의 주장은 백제를 구생하고 있는 주요 성씨를 토작이 아년 외래계로 간주õ，는 

것으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성씨의 득객은 복수의 상호 대응하는 단성과 욕성이 있고 이어서 디종다$느한 성이 &여지고 

있었냐 고구려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왕도 오부걸 중심으로 E눈 유릭계급에 머울렀다고 생각되는 

접이 중요하다 

(3) 신리의 성씨 

신라 성씨는 액지]서(jtt~\% 하청4년(565) 2월 간인조에 ‘조칙응 내려 신라국왕 김진흥{金탈 

행)으로써 사지칠 , 등이교위 • 낙향군」。i ‘ 신라앙으로 삼나’리는 증국즉 기록에서 처음으로 ‘김진흥’ 

의 성영이 쓰여져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국생은 6세기 중염 중국과익 교유고P정에서 

비로서 깅성을 칭하였다6’ 

그러나 ~국의 성씨의 시작을 왕성이 처응으로 중국 사서셰 등장õ，는 것으로 잡고 여타 인윤의 

경우나 삼국사기 등에 등장i;)논 것은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었다 성이"1는 자체가 중국어1서 시작된 

것이지만 여타 인불의 경우셰도 중국과 관련되거나 동이전 등에 성씨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해야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틀 중국계 인물로 깐춘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6) 효， m 후%‘ 'W1양ηj또，C. 찌[Ì) T ν7‘:iJlt i\il:장 ε 성M， H*퍼 j~ <IC，홈!포 ~110찬， 황!Èκ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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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국시대의 성씨 

(1) 뺑의 성μVI 

고구려가 연망 한 뒤 그랬1 거주"1던 주민을 중심으로 긴국펀 펠，H.l 생씨에 대해서는 남원1따，) 

의 흥회洪;11)가 지은 -송박기문({公j찢 1:èn떼) ~，에 “그 왕은 지난담 ‘대(λ)’로서 성을 {}O，J.괴 유넥생써 

로는 모l高) 쟁張). 염陽). 투{원) 오j 덕). 이(수)의 북과 및 종에 지나기 않았다 부곽이나 

노비와 같이 성이 없는 자논 모두 그 주민응 따랐다”는 기콕이 었다 『송막기푼4 의 기콕은 성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한 신분재의 존재른 시사하는 것이며， 니아가 7세기 안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치 성씨를 가겼던 사합들은 안해사획에서도 비교식 높은 지위의 사란틀이었던 것음 얄 수 있다 

그려고 야 기록에서 평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블이 성이 없는 우유이나， 부곡←이나 노비와 

감이 주인어1 예속펀 존재가 아니가 때문일 것이다 

받해사와 관련되어 시기상으로 698년 말해건국으로부ε1938년까지의 240여년간에 흥않한 인묶중 

성씨를 알 수 았는 사랍을 문헨%씨l서 수합한 결과 15명의 ￡윌 포암;써 240여명의 발해인-응 효!인딴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성씨는 。때의 62개 성씨로서 2멍 이상 증옥되어 나타니는 경우도 20여기1 

성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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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숭” 성씨플은 종래 발해의 민족적 귀속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중국학계에서는 가능한 만강(!~t 

뼈) 성씨나 중국 성씨와의 관련성음 강조하고 북한학계에서는 성버1적으로 고구려(히제때) 성씨익 

까f성을 제기하였마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은 피상적인 선입관에서 나온 것으로서 별다은 근거플 

제시한 주장은 아니었다 결국 증래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나 당시 주변민족의 성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해는 건국과정부터 고구려유민과 말갈민이 협릭하였고 이려한 상황은 멸망까지 지속되었 

다 그러므로 뱀의 성씨를 고해제와 맏갈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민족의 성씨에 어떠한 

7) 엄상션양해의 지애서1릭 연구ι， 신서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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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었는기를 정토할 필요7} 었다 현재 고구려와 말강제를 성씨만으로 분륜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유성"](11 姓횡) 집단이 차지하는사회적 지위와함께 렐H사회의 증족적 구성을 

감얀할 때 만갈계가 아닌 인울을 고'l-i'j게로 운퓨해도 콘 잘옷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얀 모구펴커1 

인 경우라도 말향} 비해 상대적으후 사회 문화걱인 우위로 인하여 성씨를 소유한 인블이 많았고 

성씨 자세가 중국적인 소산인 이유로 하여 이들 유성엔자#시융 다시 중국계와 구펠뜯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받해건국에 중국제 인울의 칩여가 미미한 싣정을 감안하연 이러한 정근방 

볍도 받해싱씨의 연원을 구영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깃이다 

이상외 검토를 통하여 각 생씨의 연원을 추정해 보면 고구려게 성씨로는 ‘고 이 왕 장 양 • 

마 하 • 매 · 조’ 등을 들 수가 있고 ‘실 , 아 주 · 오 u] 율 - 공 • 섬 - 어 • 복 • 모 • 이 • 치 • 

샤’씨는 만갚게 성채)로 분듀함 수 었다 이역샌] ‘빅(朴)’씨와 갇이 신라약 관련이 았을 것으로 생각되 

는 성씨도 있는 것으로 미-'f'ó1， 아러한 성씨를 동빼 $팩간의 교섭을 상필 수 았는 하나의 참모자료 

가원 깃으혹생각펀다 

(2) 동일신리엠 성ι g) 

AD 565년의 김진흥 책봉기사가 한자 성씨를 쓰기 시작한 하한이 되는 셈이다 그이므로 사설 

%댁사가j와 T삼국유사n의 경우 그 이전 벚몇 성씨로 보이는 인영이 있다고 하냐 적어도 진흥왕 

。1전의 것은 계보릎 따라 소급하여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빅(朴)， 석(묘) 양성은 

김(公) 성과 더붕어 혹은 뒤이은 시기 즉 6세기 증염 및 후반 무렵에 시작되었나고 보는 것이 올지 

않음까한다 

동살;녕파 그 。}강{문두핑뉴산둔S-.J)응 모띈 김， 악 성 이외에 실(~t)， "'J{릿 1))， 쉰j，f.)， 죄(lE)， 전(숫)， 

수(水)의 예가 나타난다 전씨의 경우는 불상의 병문으노 673년경의 것으로 파약된다 。] 불상은 

액제게으1 것으로 보아므로 전씨 역시 액제성으로 추정된다 수씨는 웅주(能川) 지역의 경흥냄새펴與 

itOó)의 성써로 기콕되어 액제계의 성씨일 것이대 백제성은 신려에 의'11 정복된 후 성써소유칩단으로 

서의 의 u]_득히 득낸향유계층의 집단이라논 점에서-틀 상섣하케 되있응 것이다 

설， 정， 손， 최 이외의 6무성 중 매1m)써로는 720년 성덕9，r디〕에 비부{裵때， 대아잔”신~l-본기 성덕 

왕 19년)， 이씨로는 경덕왕 22년(763)의 이순(쥬.k4i， 대내D})(신라본기 경덕왕 22낸， 이준(주俊삼 

8) P;][li:와 끼、lξ는 고허 전기에 뀌화한 인웅중 k띠둔 인등의 생씨에서안 확인되는 사심도 이듬 성씨가 

받간계잉응 뒷받침응F는 것이파고 할 수 있다〈사王씨밟，otit의 ftl:1i 1tl、 1iff jL<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창조) 
9) 주션m ， r~JÎ표，，)t\ 姓RJ[，l~과 그 ;tt ttJ , f앙생 æ~iiJ6 ， 서울대학교 국사악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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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사‘ 피은 신증매관죄 등이 뒤이어 니타니논 것으로 보아 전세적으로 6부성이 연정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과장 속에서 형성되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펜다 또 이 6 _l11_성의 취득헌상 

이 통일과정 및 풍일직후에 나다니는 것이1 주의한 필요가 있다 

박， 석， 깅 3성， 인김씨(가야계) 및 6부정 이와의 성씨로서 흥얀 ←한경덕왕대까지 약 100년간의 

기타성에 해당a냐는 것으로는 -일본서까 지풍 윈년조에보이는 소$댄(택찌되)이 유언하다 동서 진 

우 7년의 가호E정샌!JU !'Ur 山)， 동 8년 Z원 :;}울내tt끼깨)， 동 8닌 10원 {!-;루생， 동9년 5월 고내킹 

쩌) 등이 었으나 이것은 모유영이거나 성씨라도 겨우 하나익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마 그러나 혜옹왕 

대에 고(，피)， 입예) 등이 보이괴 애강왕대의 유석(!ilJ 뼈)， 힌덕왕대에 장윈~H펴t) 등으l 새로운 성듣이 

보이며 민。R왕대의 장승(꿇升)， 장건영(ìFtlt셨)， 장보모(댔保 j낀)， 정년(햇[;'1') ， 경문창태의 요극웬뼈 

克 ) 등 혜공왕 이후 약 100년간에는 약간의 보다 구체적얀 변동과 성씨의 다양성이 었있응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1 영楊)， 엠않)， 죄했L 임(林)， 엠王)， 신(rjl)， 윤()t)， 웬πL 외표)， 종UÌ')， 

백(白)， 허(하)， 맨[~[)， 홍{넷)， 갱댔) 등이 보이고 이런 현상은 말기로 갈수록 가중핑을 7벼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씨의 취득S은 왕성 낌씨로부터 비롯-경뼈 박， 석， 신깅씨， 6부성 등 양식에 따든 구삭뀌 

그치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시간적 순서와 관련되면시 그 사회적 의미와 디관어 단계걱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것。l다 

r삼국사기』나 『삼국유사J에도 보이는 것처럼 중국문화의 충격과 더볼어 중국성에 관한 인식이 

생기고 성씨를 사용하기 λl작했다해도 갑자기 모든 정단 모든 얀블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호 

보인다 금석분， 사기， 유사 등의 기록을 보아도 특멀ð] 성씨를 기록E넉긍 경우나 인블은 있으나 연반직 

인 경우 흑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명(名) 혹은 작회WH\t) 등으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다 

여기서 블콘 생씨가 기록￥ 인윤의 경우도 여러가지로 분듀휠 수 있으나 생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의 인블로서 적어도 그 얀블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즉 중극과의 땅래 내지는 중국과 :{t11적인 

집촉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생씨를 사용한 경 우가 많은 u]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블융 몇 

유형으로 분류해 보연， 

(1) 중국에 대한 사잔의 경우{김춘추 퉁) 

(2) 증라써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의 경우 

CD 나당류학생 벚 숙우μl"lH동， 척치원 등) 
@ 용가의 승려로 중국에 유학한 갱우 

@ 중략에 건너가 살던 연반 거주얀(장한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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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긋과의 관련이 예상되는 경우 

æ 중국문울t유쿄 빚 한시문화)에 이해가 깊은 인월악도윤， 김유교 요극일‘ 양거인 등) 

@기승적으후증국과판련이 예상되는인월황진^ìJ. 성에는적어도나대에 있이서는사회져제로서의 

쳐1급으로까지는 딛라도 ‘듀권을 향윤할 수 있있던 집단’이있응을 암 수 있다 

이상과 갇은 양국의 고f「성 혹은 증국식 성씨는 통일신라에 틀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이블 성즉~j'thJU온 신라의 지애하에 괜제되연서 성씨의 사용융 하지 못했거나 직어도 

정치적로나 사회적인 특윈。1 주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흥제되었음이 분명하다 혹시 고구려IIJl경지배 

족인 안잉'Kij)i)과 갇이 사예제따)을 히여 중앙으후 면제하여 어리거나 지방관 등에 의해 피지배족 

으로 전락하었응 깃이다 이려한 과정을 역으로 살l펴보연 맥제얀의 성씨가 등일직후 역사의 무대에서 

얀단 중단하고 있음을 말i닝三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성씨소i'r집단이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특권음 

향유할 수 있었던 죄단이었음윤 짐직비 한다 성씨쥐득의 일반호에 따라서 이틀 통한 특권향유의 

현상은 집차 소멸해 간 것이다 그러냐 성씨취득의 특권향유층으로서의 의미는 적어도 나맏까지에 

한해서는 의미있다모 윤 수 있다 

4) 고려의 성씨 1이 

후심F극시대로 접어들연서 지배제층인 후즉은 사정 모성 자칭성 등의 수딛얻「 통하여 성씨를 취득 

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군현 조직채계와 후깜국시대 호족의 군헌 지배가구를 。1어안은 태조 왕건은 

후좌국 통일 사업을 완수한 다윤 친국 꾼현의 개편작엽과 함께 전곡 군현별로 각기 로성융 분정(分定)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써지1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뀌족 관료에서 점차 양인 

층으로 확대되어갓으며 천민층의 양민회에 따라 성씨윤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능어갔다 

한성화 그 자채가 중국 성써제도의 모빙언 이상 고려왕￡의 전국적 성씨 분성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 • 성씨록의 편찬 • 반포 및 ‘천δ}꾼망돼夫下회Fl~김종)’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15세기 초를 기준~}여 우리의 성씨가총망라된 U 세증설옥』 지리지 소재 성지뜯 당메딴代)의 

‘균망lE’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영성자를 모망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써 등 16생(朴 rJ: . Ì") • T,. • 껴 '1~ . 풍 ;흉 益 · 森 얘 芳 .f영 ~;Ij • j앓 • 承

lX:)에 붕과하다 

불론， 우리의 성씨가 요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박 석 · 김씨와 갇은 

신라의 종성은 본디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아래 호족들의 중국식 성으로 되어가는 

10) 디지턴 한-극학-(http:Jh'\vw.k니rean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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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얀한 것도 많었던 것이다 

이밖벼1 성의 분아과정에서 성마.2j우-는 옹족3 구"한 수가 염으묘혹 조상으1 갚산지 또는 씨즉의 

거주지를 성 암에 붙여서 사용òf게 되있다 처용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얘층에 사용되었다가 푸대모 내려오연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죄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시)급 정수내 죠익의 픽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음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펀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논 천만층도 븐펀을 호척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감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응수룩 분관· 분적이 늠어 시조의 암상지 외에 성군지UI켠 

池). 사관지(얘웠띠) 또는 그 후손으1 일파가 。1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펴 초이며 그예우더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채걱인 

오습이 담긴 기본자료논 -세종섣콕j 지리지 성씨조이다 성씨체계가 확링뭔 고려 초기부터 15세가 

지려지가연잔원때까지 모든성은본간영로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 군’ 현， 진- 촌 및 행 • 

소 • 부곡 ‘ 처 • 장 , 역 • 수 등 시조의 플신지나 주민의 거주기벨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는대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1 개견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응 본관g로 한 것만 남고 

전 • 촌 향 소 부콕 릉 암내와 특수지역걷 본관으루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잉 

소멸되었다 

5) 조선시대의 성씨 11) 

고려초에 확핍된 성씨세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염없이 분관 분파 등 성의 분화와 반전이 계속되었 

마 조선왕조익 성링과 함깨 성씨채계도 다시 정비되었다 

우려 성씨의 수는 문현에 따라 임정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익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증산 

폭J 지리지에는 전체 250여성 7앤떼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떤N-:t~ 

r동국여지승랩에는 세층 이후에 귀화한 성과 r세종질~록'-cl 지려지 소재 성씨(망성 표암)픔 모두 수악 

한 경l과 277성이나 포함되어 았다 영조 때 이의헌(수1l:~m이 면잔한 『도콕총섣(찌싼찌짧)，.에는 

298성이 수록되어 였다 그리고 고종 때 박간한 r증보문헌비2.~에는 싣L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것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운에 우려 496생이나 수룩되었다 여기에 한성화 

이전의 고유영자{며有i名추)와 이미 소멸전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았다 그러므효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의 숫자는 l써기 지려지 소재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성씨가 보급왼 뒤에도 무성층으로 냥아 었던 공사노"1 . 호}척C%:R) ， 향 • 소 • 부곡빈， 역 • 친민 

1 1) 디지련 한북해http://www.koreand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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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천연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넬적인 신분해방과 신운~J-.승으노 인6}C겨 부분적으후 정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면0개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진개1; ， 16세기)깨1 

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섣만정 차지하었으으로 우성층이 그만큼 

많았다 그굉게 P없t딘 천민층이 16세기만부터 시대직 사회직 변옴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 

성응 가지게 된 계층이 격증해 갔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 • 게급이 타파된 것은 성의 대증호댄 촉진시켰으며 

1909년 새 민직법(II:짧ìti)이 시행되면서부터 누까나가 다 성과 본결 가지게끔 법제화되있다 무성인 

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때를 기하여 새 성을 갖게 되자 갖가지 희호}극。1 별어졌냐고 한나 

사례 1 

성이 없는 사입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직서기나 경참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었다 

사려12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을 따랐다 

시려13 

김 이 • 악씨가 많은 데서 그러한 대성을 모$녕예 성올 정하였다 이 때문에 증전의 대성영문을은 

그 수가 더욱 늘어갔다 가령， 전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이씨， 경주지양 출신은 김씨나 최씨 E보 

식으로 출신치의 대성이나 분별음 본떠서 자기 성음 삼은 갱우가 많았다 

사려 4 

요능날의 희생 • 역관 가운비 당시 경찰이 호구조시플 할 때나 호적담당 시기가 호적을 기재하민서 

한자의 획을 잘봇 적은 데서 비릇된 것도 직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 $반사회의 말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분들의 본관은 우윌시되고 무영의 벽관은 

회성 벽성과 함께 천시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샤측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딴면， 관인이나 현조흉 내지 못한 본관은 그 란별 바꾸는 추세에 % 었다 。l듭태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 수가 수십이 님던 성 가운이] 경합)는 창녕 조씨， 한(함)은 청주 한씨， 싱li:t)은 청송 

섬씨， 뭔文)은 남팽 운씨 등F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아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u]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응 게변하는 경우는 없어 

왜냐하연 성보나는 {련앤]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격(家염)에 차등이 있었기 때푼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섣우플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랴의 사쪽호에 따라 본관익 개연。] ~.땐되었고 왜란· 호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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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사상의 영호냉 받아 주{朱)씨는 신앤체갖). 공씨는 곡뛰血 rl~) ， 천씨는 영잉꺼I!찌)으로 ul꾸는 

예가있었다 

6) 일제시대의 성씨 11) 

국민 모두가 생과 본관응 가지기1 뭔 시기논 신분파 계급제도가 다파된 한딩에 와서 단행뭔 것이며， 

그것이 일재의 식민통치과경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파 하겠다 우려으1 성씨사상 최대의 

수난기는 무엇보다 일제 땅기의 이은"f 창씨개명이라 하겠다 

일재가 내선일체 • 향국신민화의 일환에서 우려익 성과 이릅흘 웬싼1으로 고지도록 강요했던 장씨 

개영은 성이란 엘생로특 정대로 ul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천지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대로 받L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웃지 옷할 ul콕이 연출되었다 

그때 각 씨족 문중에서는 회의릅 열어 창씨를 하연서도 우리 인족은 어떻게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난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자례 1 

이개원家). 깅본(1<本)，'새정(윗까). 오샌장!1J). 장센ìuID) ßl'는 식으호 본성의 흔직올 낚기고 

자하였다 

사례 2 

냥엠F힘찌). 수원〔끼j(Jl() 경산(샤山). 광샌光úJ) 하는 식으혹 본관을 그대록 성으로 썼다 

사려13 

시조건션이나 연고지를 상갱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예컨대， 가맹윤씨의 정우 평쇠나i‘B)하 

하였는가 하면， 한산이씨는 본관에다 옥원합떠 깐템)의 자손잉응 강조&얘 목샌W.c山)이라 하였고 

챙주한씨논 청주의 고후인 서원(l띄멘)윤 그대로 생으로 썼다 

이러한 일본식 장씨는 입부흔얀(入夫짜얘). 서양"Xf한흉子) 재도와 합께 1939년말부터 실시되 

었다가 일재가 패앙한 뒤 1946년 10월 23연 미군정의 조선성병복구령이 엄령 재122호로 공포되자 

장씨개영한 후적우 기재와 이에 애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및 통전은 그 장초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7) 현재의 성씨 

우리 생씨에 대한 전체조사가 최초로 심시원 시기는 1930년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12) 디 지덤 한국학-(htlp-!Iαww.korean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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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사에시 훈폐졌다 8. 15녕꽉 후 최초의 성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루 실시되 

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로 운P혀졌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훈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닝한안의 조사검1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 깅과 

~~ 정확한 비교가 됨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i애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 

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1985년 11원 정치[기획원 조사흥겨1국이 인구센서스를 섣시하연서 성씨와 본관을 죠사한 결과 1975 

년도의 247성에 비뼈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2성에다 온관은 3， 435개로 나타났다 。1 때 나타난 

인구 100영 미안의 희귀성씨 40여 개는 호적 기재 각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출신이 임적하거나 외국인 

의 귀화 떼 생겨나는 등 최근에 안틀어겼다 이 조사에사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공냐;를 보면 깅씨가 

285 , 01씨 241 , 바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죄趙)씨 56, 융쩌 44, 정꺼용)씨 63 , 잉(까)씨 

607H록 각각 집계뭔다13) 

2. 군포의 주요 씨족 

2000년 현재 군요시의 7타와 인우는 77 ，5977)구'， 262 ， 593영이며 성씨는 228개가 있는 것S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울 3 제외)1') 이 가운데 인구 l 영 성씨인 흥{옛)씨 외 24개를 포항i벼 인구 

100영 이내의 소규모 성씨가 1007H이다 그리고 인구 1000뱅 이내는 용{햄)씨 외 53개가 있꼬 인구 

1 ，001-2 ，000영인 성씨가 니{옆)씨 외 167H가-15) 았다 그리고 군포시 성써 인구상 중간규모인 인구 

2 ，0이 -3 ，000멍 성씨가 손(孫)씨 외 5개 16) ， 인구 3 ，001-4 ，000영 성씨는 정{줍)씨 외 5개17) ， 인구 

4 ， 001-5 ，000영의 성씨는 신(냐1)써 외 4개 18) ， 그리고 인구 5‘001-10，000영의 성씨는 정벼Ii)씨 외 

3개19)가 있다 그러고 군포시에서 인구 1탬이 넘는 '*수 인구를 접하고 있는 성씨는 5개가 있는데 

정(郞)씨(10 ，939명)， 최(崔)씨(12 ，319 명)， 액朴)세20，796 병)， 애주)씨(40 ，389 명)， 그리고 검(金)씨 

가 54 ， 74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흉 차지하고 았다 

아래의 표는 문포의 주요 씨족의 가구 및 인구자료이다 

Il) 이상은 디지턴 한국학Ih“p:/l‘”ι koreandb.nι ，) 
14) 이하는 흥계청 흥(http://kosls.nso_ßo.krl 

l 이 인(問)， 귀al， 정(丁)， 곽t훼)， 성(냈)‘ 임I{[) ， 주{~)， 진(머)， 유(~)， 노(렀)， 냥(1쇠)， 유해1])， 배1m)， 허 (ct) ， 

싱<ìtl ， 조(현) 
16) 백Iù)， 'J(영). 문dO， 고(高)， 전IÓ':) 
17) 홍(i섯)， 권ItIÞ)， 서(에)， 안(安)， fr(때) 

18) 오(짜)， 송{*'， 임(샤)， 핸쩍) 
19) 깅1Jó)， 융{尹)， 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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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써 본f~ 가구수 인구 F 

굉Cli> l 309 1.100 

"웅 ~05 743 

구01-) 319 1.063 
‘。 λ 。， 256 836 

갱~) 16.~ 1 S 54.7-+8 
i→~ 3.186 10.664 

강산 l ‘45-t 4.986 

갱풍 198 725 

문{::t l 709 ~.4 05 

냥경 645 2.163 

깨m 6.153 20 .7 96 

"냥 258 937 

측산(즉주) 114 J74 

송(기~) U68 4.224 

여산 542 1,793 

태끼:1 541 1.795 

칭송 481 1.585 

앤강) 1. 131 3.779 
껴」←t。 875 2.882 

엠，~~) 681 2.278 

낚윈 415 1.409 
。 1( 3}") 1 1.9~4 40 .3 89 

전주 5.151 17.3 96 
"•} 302 1.055 

임川，) 1.383 4.684 

갱 g:(갱정) 414 |‘~OS 

정ll'n) 3.205 10.939 

동애 63' 2‘248 

쥐끼，) 360 1,151 
선안 1lJ 993 

최(tr，) 3.650 l'‘319 
경주 1.489 5.036 

한(야) 1,449 4,856 

칭주 I‘365 4.546 

홍(명) 1.019 3‘m 
닝I""，，l(당흥제) 762 2.613 

년깅~~동훈계) 74 255 

gιl? • T 군포샤 77.597 262.593 

갱，)토 2.67 1.5 80 8,937,752 

〈자료〉 

1 이 자료는 동게칭으'12000년 기준， ‘앵정구역(구시균l'생써 1 파앤 가구 잇 인구’ 웅세 
(http:찌osis.nso.go.kr)륜 찬조&뼈 작성한 것이다. 

2 수록판 성씨와 펀f은 보고끼에 수록펴 깃응 응심으로 하1그 이의에 각 ?시영 다수 본원 2-3개 1J7~가 

었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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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풍 역씨CUl 郭κ)

꽉씨의 본관은 현풍， 청주， 선산 해미， 봉산， 여 u] 등 6본이 있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나며지는 

모두 현풍에서 분적된 것으로서 현재는 현풍과 청주꽉씨 뿐얀 것으호 전해진다 

현풍족f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E에서 귀화한 곽갱郭싫)으로 전한다 현흥곽씨 세보에 의하연 그는 

본래 관서지방의 홍놓인(弘댔 A)으로 고려 때에 들어오t 1138년 과거에 급치]야고 운하시중평장샤 

공À}'당흑대부 탬 이르러 포산군에 몽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달아 본관을 포산(젤 lD)으로 하여오다개 조선시대에 포산이 현풍현(玄앓縣)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상을 현풍으혹 하게 되었다 

떤흥 곽씨는 시죄~t1뼈) 팍경(우pl!l) 이래 고려 딴까지 11 세 전후에 걸쳐 개성(쩌j옛)을 중심으로 

정 7] 일윈이1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 초부터 종패끼떠)인 j세 팍기정(짜양正)의 우손들은 

중부{띤部)， 호닝t뼈 fij)， 서북{면北)지역으로 세기지룹 개직하였고 치변(것孫)인 5세 팍한정(훼漢 

正)의 후손틀은 관양지(:l't빠펴)인 현풍(:t}j\)을 중심으로 영닝얀대에 세거지를 혹따R합으로써 프￡산곽 

씨(질山강，]:\:)를 크게 기호계(앓t뼈系)와 영냥계(생따系)로 나년게 되었다 

r병진대동봐려1)'1.:*:며집)， 에 니타난 현풍곽씨의 구성을 보연 기호께 45파 영남제 33파로 되어 

았다 기호계는 주로 경기도 이전 피주， 시흥 황해도 증}연， 전라도 임싣의 주천， 정읍， 영암， 무안， 

충청도 금산 보은， 청주， 정상도 응~}， .).J-~주， 한천 둥지에 세거하였으며 영남계는 경상도 현풍， 고령， 

영천， 칭도 장녕， 장잉， 남해(서연)， 전라도 긍샌남일연)， 진되군내연)， 완주， 횡f해도 암K초와연)， 

평안도 용강(다미면) 등지에 세거하였다 

이 중에서 사흥이 오늘날 군포지역이므로 현풍픽씨가 군포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보얀다 군포지 

역의 곽씨 세거지는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이며 현재 30여호가 삼고 있나고 한다(곽남현 증언) 

그리고 꾼으￡시 부곡동 산 115에 조선 풍기 무덩인 곽쟁따댐)융 비콧한 꽉써 운중의 선영이 있는 

깃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는 곽씨의 재살인 

숭모재("，-，I\Ä')가 곽씨 묘역 。}래에 있다 

일제시대얀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시흥군 남연장응 한 사람이 곽주영(훼표껏)이고 끈대에도 

곽윤수(힘ìr.jì:t-)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연장과 군포읍상을 역엄한 것으로 보아 현풍약씨가 이 

지역의 세거씨즉임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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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성 구씨(없빼 흉~) 

사죠는 고려 맏 검교상장군(따fλ上WH)' 벽상상한상증대굉(얀上두암三'1ì:~이，;)음 지낸 구존 

제只存찌)로서 그는 신얀주씨(채갖~，J:(:) 주집(:<<i섭)의 사위인매 주잠이 1224년(모종 11) 송(χ)나 

파의 한힘학새쩨林꺾士)토 였윤 때 %-i표의 침입윤 피i뻐 자신응 포함한 양}사약 고려로 망맹하민서 

구존유윤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요나 종낸하지 앙다 주진이 등생에 은거야띤서 능성주 

씨로 관적한 것과 갚아 구촌유도 생환근거지였던 당시의 지명에 따라 본관블 능성구씨로 한 깃으로 

추정하고 었다 

시조로부터 6대 후인 고려 양 조선 전기에 판사패씨$i~ : rNε). 사랑중패샤띠NJ(:)iH"U. 

"l정승패左政책íli 맨). 판안동패9끼J安써펴 5잉tJ. 도원수래~，元r" þ떠 fff.경)， 냥장패띠Wf;'if， 

당補)， 감무패짧IJi í!1\ 업햄)， 참판패參rlJ;lR: fff.*), 문천군사피{xlll f，ß 힘;![Ç : 'f;;iL) 흥으1 

9파로 갈리는데 그 중 도원수과 판안동파， 좌정승파 등 1파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인윤응 1새증하였 

으며 지손이 크게 번창융얘 이을 3파가 오늠남 구씨 전체인구의 약 80%(도원수파만 4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치괜줬흉)이 영의정음 지낸 깃윤 미뭇하여 조선시대에 상신(얘 (:\)2 영， 콩신 

9영， 부애찌l늘)3영을 매출하였다 r능성구씨사료집』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총 562냉익 과거급제자 

」를 냈는데 그 중 진사 144 영， 문과 55 명‘ 무과 363병으로 무파출선이 65%나 되어 무관집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흉 파병로 보연 도원수파 359영， 판안응파 72영， 좌정승파 42명으로 역시 이등 3 파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무파출신 가훈더l 영조 때까지 장신급(將E2"~)이 9영이나 나왔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장선 총수의 12분의 l 에 해당한다 이들은 병새兵1써). 수새水i~)룹 지낸 사직(‘띤쨌)， 훈련대장 

등을 지낸 굉(宏)， 어영대장인 인후{仁짧)， 총끊새얘J!:i!I!)인 얀개f二따)， 어영대g년l 문채文넙). 

층융사인 김(않)， 풋련대장인 성잉(탬 if). 훈련대장인 선복{혐찌) 등인데， 이 중 굉 인후 • 인기는 

인조반정(1:때反正)의 공으로 정사공신(!짜f功멈)에 후윈쟁훼)되었다 용선으로 중종반정(여자 

反iE)의 정국공샌책댐r}J 많)인 현휘〔암때)， 수영(;;;;7};‘). 성종 때 3냐1공선(fU명껴E2) 치관· 문신 

(文信) 등이 있다 이 맥의 인물로는 고려 만 좌시중(t.:iÕ'φ)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한 후 조선 태조가 

좌정승을 주고 올리도 응하지 않아 좌정송파의 시조가 펀 홍{찌)， 중종의 부"1 사언(꾀彦)， 인조의 

외조부이며 이조판서 • 좌잔성 • 숭록꽁신(싸싸rh "，)에 오든 사，P~(‘밴;li). 시문에 뛰어나고 관간사; 

잠판， 대사헌을 지낸 봉병(1따없) 등이 있다 

꾼포에는 도마옹에 20여호가 세지하고 있다고 판} 

);1'3장 씨즉의 역사 191 



3) 경주 김씨(흩ffl 1t.æ) 

경주 씨는 신랴의 마지악 임금인 정순왕의 후손으로서 부안강씨，'-l주김씨， 언양김씨， 삼척낌씨， 

윷산김씨 뜸으로 분화되었다 부안깅씨는 정순왕의 아흡 아틀 가운데 장남얀 P띄태자 깅공일(金公 

싫)의 후손으로 친에지며 툴째 아들얀 김횡(1;: r，;)의 후손은 나주깅싸 다섯째 김석(金없)은 의성깅싸 

일곰쩌 。}을인 낌센칩옹)은 언양김씨， 여닮째 낌추(1、짜)는 상칙김씨， 아홉째 김덕 "1(1;:德양)는 

울산깅씨가 되었으며 셋째 깅영종{소U딩싫)븐 경주김씨의 영운공패치〈짜公i!K)， 넷째 검은얻(金없파) 

은 경주김씨 대안공패大슛公떠 흑은 댔않公D1)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아들 김은영의 훈L손。l 

가정 낸장하였다고 하였다I 한다 한런 경주깅씨는 조선시대까지 총 600여 개의 본으로 나뉘이져 

있었으나 1985년 인F조사에서는 약 270여 개 본관만 남아있다 

균포의 경주김씨는 대만공파의 후손으로 대안공파의 중시주인 김얀펀(소仁f[Ì)으록부터 15대손인 

김직(1;:쟁)이 지긍으로부터 420 -430년 전얀 16세기 후반 현재의 군포시 용호마윌요폼)에 응거하 

면시부터 세거등}기 시작하였다 이후- 군포의 경주깅씨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휘에 공헌하 

였다 그라나 1990년대 산불 개받고} 함께 요꼴이 개받되연서 거주한 수 없게 되자 이웃인 신기(Ïli꿇) 

P}--:}응 비풋해 타지로 이주하였다 

1953년의 동게에 따르면 현재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시흥군 냥면 당리에 거주하는 경주김씨는 모두 

57후였무며 1999년 무엽에는 35호가 거주야고 있는 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산본응 

중심으로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성됨으로써 균포의 로작성씨가 외부로 이주하거나 외부에서 나양한 

성씨가 유입됨으로써 가존의 호탄사회질서가 띤짚되기도 되지도 하였다 

4) 굉산 김씨(光ψ 金lt)2이 

광산김씨 시쇼인 검흥냉金興끼é)에 대해서는 =광산김씨 정유대동봐光山金!\:丁멈大퍼5일)，에는 

신라 45대 산부펑{패마王) 셋째 아등로 기록되어 있고 f동국안성보01( 0딩찌姓짧)，와 I조선씨족통보 

(왜야!\:!UE짧)，에는 신라 49대 헌장쟁월없도)의 셋째 아들로 기 록되어 있다 현재 땅산김씨 운중 

에서는 시조 김흥광을 신라 45대 신무왕의 아들로 간주하고 였다 

그런데 r삼국사기(三패원c)，에는 김씨의 유래에 대i얘 기록하고 있는데 딛해왕조 9년(서기 65 

년)3월조에는 왕이 빙에 긍성(소싸) 서쪽 시링(始林) 숲 사이에서 닭이 우논 소려를 듣고， 날이 

맑자 호굉애公)응 보태어 이룹 살펴보게 하였다 그가 샤립에 이르러 보니 즘벚a로 된 조그만 궤씩이 

20) 광산김씨대종희(http://“ w.kwangsanl깅m 。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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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웃가지에 경려 있고 흰담이 그 믿에서 올고 있으무혹 윤아와 이 사쇠응 왕에게 아펴었다 앙은 

사압을 시켜 그 궤짝을 가져오게 한 다응 이닫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틀어 있는데 

장오가 가이하게 뛰어났마 왕은 크게 기빼하며 군신틀에게 이르기른 “이 이찌 δl능。)cl에게 。년결 

보내준 것이 아니겠는7P' 하고 커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 이이는 자링에 따라서 아주 총영아고 지럭이 

뛰어 났으므로 이릎을 안지(씨헤라 4괴 그가 급구)에시 나왔응을 언왼iif어 성(ftt)응 김애소lξ)라 

하였다 또한 시림을 제힘(었林)이라 하고 。1로써 국회때 ~t)를 심씻마고 하였다 그후 안지는 서1한 

(양씌)을 낳고 세한은 아되「매띠)룹 낳고 아토는 수펴검 낌)꽉 낳고 수유는 유봐Ml연)를 냥고 옥보 

는 구되h펴)핀 낳고 구도는 신라 13대 왕 미추('Æt!!O)꽉 낳았다 암치의 후손 우정(Ui"l)이 신라 

제 45대 신무쟁뼈Ji\::E， 7-839)이며 그의 세 밴째 왕샤가 흥광으로 이가 바로 굉산 김씨") 시조라고 

한다 

신우왕의 할아버지는 혜강대엠띤많大王)으로 추봉된 원성왕의 아을 예영(샘핏)이며 아버지는 

성덕대엠成짧大王)으로 봉해진 균정(며여)， 어머니는 헌복태후{많딩太111)로 봉해진 진교부인(D't 

橋夫시 박씨(朴1-\;)이다 그가 아버지 균정과 함께 정치세력응 형성6~겨 부장하개 되는 것은 펀덕왕 

때였다 812년(현덕양 4)에 균정은 시칭에中)에 입명되었으며 깅헌칭(소~B)의 난이 얀어나자 우 

정 부자는 왕을 도와 반란군을 평정E논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흥덕땅이 숙자 그 시촌옹생인 균정과 

오촌 조카인 제풍{해隆 희강장)이 서로 왕위를 다투게 되었다 이에 깅맹과 아찬(p매 iíl) 이정지j 

弘) 배훤액(찢흘伯) 등은 게륭응 받들고 우정과 조까언 예정(li χ í) 및 깅엠金얘)은 균정을 부F둠으 

로써 한때 궁궐에서 서로 )써 균정은 전사하고 우정은 겁양 퉁파 더불쩌 갱해젠l써 j다쩌)으로 도망하 

여 장보고(5#!영파)에게 의탁하였다 싸읍에 이긴 채풍이 즉위하여 회강쌍이 되었으냐 838년(희강장 

3)에 감맹이 이홍 등과 함께 다시 난을 잊」으켜 스스로 땅웨쩌흉王)에 온랐다 

838년(민애왕 1)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우정 퉁이 장보교의 군사 5 ，000을 이끔고 만애양을 토l잉하 

기 위하여 진격해왔다 김양 염정í~~ f<) • 장연(쟁휴). 정년(!lil年). 늑냉í.i\Q) . 장긴영(짜쇄 

였).01순행(쭈順行) 등이 우칭을 얀듣고 았었다 이해 12월 민애왕은 깅민쥐1È1i!.쩌) 응을 파견하 

여 우주(jit川 지금의 Ã:.씨)에서 토별꾼을 잊아 시 우게 하였으나 페1매하고 그 다음해 정원 탈낀(냉1~ 

지끔의 大邱지역)에서도 맞겉여 대래하였다 민애왕은 난향~) 원유댁(R 표'i;)으로 도망갔으나 'tl사 

들에게 살해당하고 우정이 %에 되니 선무왕이다 능은 제형산(회兄山) 서북이 있나 

장산 검씨의 시조라는 깅흥굉(金興光)은 당시 니라얀이 어치러워 장차 난리가 있응 것을 예"1하고 

경주름 떠냐 광산현(光w縣) 서영동{西-애)(현 당{양군 I영장동)에 은거빼 광산 깅씨의 개죄nn祖) 

가 되었다 광산 깅써 5개패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패 냥장공파， 사온직장응패 중 양간공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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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이 현재 전국의 약 70%로 제일 앙으며 그 후손에서 많은 영현들이 배같되었다 조선 중가 예학의 

비두요 성리악의 대가인 사지ICiy않) 김장생金효또)과 그의 아듬 김집은 유해f따')의 죽은 후어1 

동 극18렌(없패 18 닙)에 추앙되어 문퍼文때 공자플 모신 사당)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다 

문원공 김장생의 증손인 만기(짜끓)는 효종4넨 1653) 별사(311i'{) 을꾀써] 합격했으며 그가 속한 

양간공파 의정공 혀주꽁{떻， 김장생의 아들)파논 강산깅써 문과함제자 269(265)영중 74병으로서 가 

장 많은 급제지를 낸 광산김씨의 대표적인 파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통계조써1 의하면 광산 김씨는 님헨에 층 174 ， 912가구후 750,701 영이 삼고 

있는 깃으로 나나났다 그 집성촌으로는 강원도 회óJo군 내금강연 일원， 전남 니주군 왕곡연 옥곡리， 

보성군 경백연 용산리， 영안군 군서면 모정리， 충남 논산군 일원， 경북 안동균 풍친먼 산성동， 전’4 

고창군 일원， 처1주도 남지[주균 성샌읍 안~!려， 황해도 성잔곤 시종연 대한리 은지이다 군표 부근의 

집싱촌은 경기 시흥군 슈암언 불정리에 었다 

군표시 대야1'1 동이〕 깅안기 선생의 요가 조성된 깃은 생진에 숙증으호부터 강원도 43개변의 망응 

"1풋하여 배야"1명벼1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들은 당시 한%에 살고 :u었기 때운에 부근에 

삼지 않았다 그 후 강원도 일대의 땅은 일제시기 토지 조사사업시 미등기로 잃어어리고 배야미 

땅도 암보후 모두 잃었으나 해방직후 12대 종손인 선일이 문중과 집안사양들에게 당시 돈 2만여원을 

모금승벼 김안기 선생을 이돗한 묘역 9천여평만응 구입하게 되어 오늘페 이르고 있다 1996년정 

。1곳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부 보조를 맏아 재싣을 지었다 

5) 닝영 문씨(南쭈 文lt)

남평 운써 문증에 내려오는 아야기에 의하옆 그 시조에 대해서 “세상에 선해오는 옛 말에 호냥에 

남평꾼이 있고 남평꾼의 동쪽에 큰옷이 있으며 봇가에 천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었다 군주가 

i뷰는 못 기슴 그 바위 믿에서 놀이를 i뜸디] 강'~171 바위 뒤에 오색 구름이 감돋더니 문득 어린。에 

의 웅「음소리가 은은하게 틀려왔다 군주가 선기하게 여기며 곧바로 사다리를 만듣게 영을 내리고 

시층으료 하여금 응라가 보케 하니 석동에 있다고 칭벼 천사로 내어 당겨 내려오케 했다 합용 열어 

보니 합 가τ〈우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피부가 옥설 갇고 용모가 기이하여 마친내 꾼주가 데려와 óJo유하였 

다 5세에 글파 시장을 자연히 통달하모 또한 무술이 뛰어나여 총영하고 재주가 있어 샤윤의 이치를 

동달하였다 그래서 문자로서 성을 하고 다성(多강)이라 이름하고 맹왼￡후 지을 삼으니 그 시대 

사링틀이 칭송하며 딸}기갚 문군은 밝기가 일월같고 맑기가 성진 깐다 i뼈 후블 삼팡이라 하였다 

14세에 대사도가 되고 18세에 대사마 대%딴아 - 상중대앙보국 상한벽상공신에 연이어 오르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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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개국백을 봉하고 대사대부가 되었다 시후릅 우성(ιl成)이라 내이었다/’라고 야고 있다， 

닝평븐 액지1시 (11논 ul퉁우리라 하였고 1통연신라시대는 현웅이라 고서서 J우주 영현으로 하있다 

고려 때는 냥평 또는 영평이라 개칭g벼 '-1-'MI 속하게 한 다음 강우김- 두었다가 호}순 강무로 겸임께 

아였고 조선조 때에는 강우플 따로 두었다가 다시 ~~순 감우로 겸잉게 하였다 이와 강이 조션조 

때에는 강무플 따로 두었다가 군 또는 나주익 속면유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았다 

냥평 문씨는 시조 무성콩으로부터 그 혈객의 분파틀 보[연 크개 충션장n}， 낭재몽과 순평군그}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보1옹은 5과로 L꿰어 부은다 제l 고뜸 충숙공의 종파인데 문익，1의 슨이다 주쿄 

경남 거장과 합션 일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150여 호어1 블과야이 현조 모계공 분위가 있는 숭예공파 

라 한다 제2JJ뜯 충선공 분익점의 자손이대 기주 상황은 전남，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순으로 전국에 

분포뇌어 그 수는 약 35만으로 냥평분씨의 주종응 이루고 였으며 충선공lI}라 한다 삼성문파라 하여도 

칠못은 아니다 제3파는 문득준의 아우인 문득걱에서 퓨파 되었으벼 주로 정꽉 영풍 • 영주 상화 

등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200여 후에 윤괴ð]며 연조 감천군 문구가 있어 감천고봐 한다 제4끄뜯 

사간공 문착의 후예로서 주로 거1주도 일대와 일본셰도 많은 인가가 거주하고 였으며 그 수는 2 ，000여 

호가 념으며 육지에도 산거하고 있다 문착의 호가 난제이기에 남제공파라 한마 저115 고판 순낌군 

분유펄의 자손으로 그 수가 약 2，000여호에 닫하며 합전 , 깅천 • 영앙 김재 공덕 • 맏양 평촌 

진양 • 깅해 등에 산거하고 순평군U뷰} 한다 

현재 군포에는 남평 운씨가 부곡동 삼성마응에 주로 거주하꼬 있으며 10여호 정도가 14세 。1상 

세거하고 있다고한다 

6) 여산 송씨(웹띠 U) 

여산(댐山)은 전라녁-도 익산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여행í'ilJ'l)과 냥샌Mill) 두 헌을 합진 이듭 

으로 1913년 이후에는 그 일부지역이 여산연으로 남아였다 

시조 송유익(太따패)은 고려 때 진λH進士)로 나꾀에 훈공윤 서]워 여산군(쩨 111 건)에 꽁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없줍光웠太天)로 추벨원부새웹댐::;;t 퍼 IIf명)이1 추증되었다 여산송씨의 시조는 중국 

경"，Ji(~t) 출신으로 당1내써1서 호부장서(fi il~fM얀)를 지낸 송주은(1:'ll댔)의 후손 자영(IHë)이 

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닝인 유엔따깨)은 여산송씨(찌山자f\;)의 시조가 되었교 

툴재 천익(天껴)은 은친송씨(잉J宋IU"때 문익(::t패)은 서{!송씨(해LlJ1:'f\;)의 시조가 되어 우 

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써댐)을 이룬 것으로 전해친다 

은진 진천 송씨와 합께 우리나라 송씨의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둔 여산 송시는 시조의 아윤 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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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J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핵(líl" :t X J}!)응 QI잉댔고 증손 송례({체엄)는 지추밀윈시(치l센 

공~$)로 원L봐 도원쉬1단담띠) 흔폰{깐、따)， 부원수(꾀Ij 7i: n'lí) ëj-T(저 타)와 함께 일본→정넨이1 창전 

한 후 층렬왕 때 좌영공신((Ii命JhCI)으로 상중대굉(二퍼大[1\) 문하시증{門下끼 이，) 안전리사새끼 

뱃맹펴τ)에 올라 여로악원권폐UJ1më끼)얘 봉해지서 영문익 기초릅 다졌다 그의 손자대에 와서 

운{↑'，1' 개성원윤윤 지냄)윤 :i18'( i꺼Il)로 i판 원융공패Jl: J~公떠)， 맹영(11)짜)윤 "8'.로 δ1는 냉직 

공패않피公펴)， 원Ul(元잉)릎 파조로 a판 소윤공피(少 )1 公펴)， 엔}야)윤 파E로 하는 지산공패치j 

f꺼公~'i;)， 세댐)플 피조로 &운 정가공패표않公派) 등 크게 디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ll댄)김 이어 

왔다 

이 중에서 군포시에 세거해 온 이들은 정가공파l다 언제부터 균포 지역에 서1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정가동파 묘익군포시 재궁옹 산 II 낸지에 가장 오래왼 인불이 피조 

송서(末瑞)의 증손으혹 한생판윤음 지낸 송벽~l{:t福山)인 것으호 보아 15세기 이후 일 것으로 추측 

원다 

현재 ‘재궁종훼쟁宮;f，f'r)로 윤리는 재웅동 일대는 ‘묵응재(!U.:\쩌)’연}는 제실 및 7JCJ이 위치하 

고 있고 묵응재의 뒤쪽 재궁동 산 II 번지에는 송꽉산양 비릇s~져 송숙기(:Iif，(찌)， 송겸(:rm)， 송찬 

(*1쨌)， 송새굉í*ilt7't)， 송우í ;R않)， 송유{자행)， 송뢰;R~~)， 송약í*햇)， 송준전(*i!!빼) 등의 

우덤 10여기가 요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이름이 ‘재궁강이 된 영유는 송씨 재실。l 있는 연유했-"-며 ‘승지골’이라는 지영도 

송겁이 동부송지를 역임한후 이곳에 거주하변서 윤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여산송씨정기공파깨궁 

증회，치〈용품" (1998), I재궁증회의 내릭 J ， 34쪽 - 35쪽) 

현재 여산 송씨는 군포시 재궁동 지역에 약 10여호가 거주5는 것으로 안려져 있으며， 송요센宋싫 

폭， 안양시 거주)은 여산 송씨 관련 고문서를 힐부 보관하고 있다 

7) 칭송 심씨(홉~ ;tæ) 

섬써논 문헨에 63으로 나타내 있으내 4본음 제외한 냐머치 59 런셰 대õ~겨는 기흑이 없교 조선왕조 

5액년 동안 정계를 주릉잡은 10대 문별의 하나로 손꽁히고 았다 듀히 정송심씨는 상선(↑0 "，)이 

13영이나 되는데 그 중 영의정이 9영이나 되애 전주이씨의 II 멍에 이해 버금가는 것이다 

청송심씨는 고려 충렬왕 때 문련링{文#헤)으로 위위시송(1.i따~\fds)을 지낸 심총~T!'(~t까쭈)릅 

시조로 받들교 그의 중손 심녁부{沈험까)가 우왕 예 문하걱L성λKr1下 li h'i.')l)에 이르러 청성빙원군 

(W城/(f êri:컴)에 봉해졌다가 청성충의페(과fJ，채연、꿇íÁ)에 진옹되어 후손듬이 칭송유 본간으로 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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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후 심덕부는 비소 이성계(각"J1~냄)듬 노와 ￡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줌싸1ó)이1 

향R겼으며 판분ii)'부λKψj門下띠에)와 영삼사새쩌三;;1.t;)를 거쳐 정증 즉위년에 좌의정에 이드렀 

다 

그의 아우 심원위沈元tf)는 고려 말에 여려 관직을 거쳐 전리판새뱃理켜j황)에 。1르렀으나 고려 

의 국운이 다하자 새 왕즈:'0(3:댐)의 벼승을 거부하고 두운동{삼門써)에 들어가 짚의(짧흉)를 지켰으 

며， 후손들도 그의 유훈을 반등어 ‘선훈릴λk Jt:팀 11不f士)’라 6뼈 대대로 벼슬을 멀리 하였다 

일찍이 조션 기〕국(閒띠)을 시작으로 영문 얻족의 지위를 굳혀온 칭송심씨는 덕부의 아윤 7형지] 

대(代)에서 가세가 크게 융성둡때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루었대 서1종(콰순)의 장인이연서도 상왕(上 

王)인 EH증{太 ;-j';)의 "1위에 거슬려 끈내 왕영(王命)E..로 죽음응 당했던 온{없)은 챙성군 심덕부의 

다섯째 아들로서 병조 안서 박m↑ f li)에게 불평한 것이 상염1 태증의 귀에 향1가 사은사로서 

명에 다녀오던 웅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 λ1 사사 당하였다 이 때 그는 내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홍인하지 얄라 고 유언하였다 이후에도 청송심씨는 조션조의 영문냉족으로 수많은 인불들을 배출하 

였다 

현재 군혹시의 청송 심씨는 둔대동{대감마을)에 약 30여호가 시1거하고 있다고 한다 

8) 슨흥 안씨(뼈111 安 lt)

순흥→ 얀씨의 시조 안가미(安子1:)는 고려 신종{神깜)때 흥위위 보승범정(與成앙íi잉 ij)i~IWf)을 지 

니1모 흥령현(쩍양Wj\)에 정착 세거(i~1공) 하였유며 신후위상흐군(~$i1è까r上:~1f)에 쥔웅'{ili꾀)되었 

으므로 후손들은 순휩뼈與)을 본관으로 6애 세게(j!I:系)플 이어왔다 안자매슛子곳)의 세 。}을 

안영제잊永돼). 안영린(슛;j; l~). 안영호WIi'Ji’ 애)등응 """，띠패)로 한 3파가 주유릎 。]루고 있다 

종념 주자학의 태두인 얀행갖써)은 안영유의 손자얀데 모려 원증때 18세의 t.JD 1로 문뼈1 옴라 

도첩의중찬에 이르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성악선이라는 육영재단응 설치E벼 후진올 %노성 "11는 등 

유학 진흥에 힘써 우리나라 최초으l 주가학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는 액이정 우타 등의 석핵이 

배출되어 。1제헨 이색 등에 계승되었으마 다시 권근 연계량 등으로 유악의 전용을 연연히 이어 

내려왔다 특허 안.'th을 제향등는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며 조선시대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과 

함께 사링의 근거지로 알전되어 왔다 

순흥안씨는 조선 중종 때부터 영종대에 견쳐 전성기룹 누렀는데 중증애 공조딴서윤 지낸 안침과 

좌의정윤 역임한 얀당 영종때 호쇼판서룹 지낸 안위와 좌의정에 올렀던 안현 그리고 얀정 등이 유영하 

였다 안칭은 세조매 운파” 급제한 후 여러 갱환직(‘펴힘뼈)을 거쳐 대사성 • 대사헌 등을 역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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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돈영부-사에 이르렀으며 득히 해서에 능히여 서예가로도 영성응 얻있다 안당유 ?성증산콕3 펀잔이1 

칩여하였으며 증종때 이과의 옥사룹 디스러 징난공선에 책록 3되었모디1사헨 빚 각조"1 만서판 거쳐 

，，}:의정이1 이르렀다 그 후 기묘사호때 조광조 등으1 사링윤윤 구히려다 모힘음 받아 파지되었고 신사무 

욕때 。}을 안시경파 함께 사시OMEJ뇌었다 후조 만서름 역임한 얀위는 r경국대전』응 찬수한 석한!이 

벼 군략가였다 얀위의 동생 안헝은 중총때 문고에 급지]하겨 한성판윤 이조딴서줍 거쳐 좌익성에 

올라 정랙리에 녹선되었다 또한 안칩의 손자로서 문장과 금씨에 능하고 그렁에토 엮어난 소진을 

지닌 안정은 층강때 현량괴에 선만"1이 $냉 현감 등응 치낸 유능헨 인재였다 

끈대 인픔로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재이l 우쟁한 안장혹와 의병듀-B- 이"고 독럼무쟁에 암장섰으 

며 이등박운「을 적살한 안중근이 유영하였다 。1외에도 우려내} 최초으1 비앵사였던 옆땅파 에작가 

를 측녁한 안익때 등이 있다 

현재 군1에는 순흥 안씨가 광정응， 궁안마을 등에 거주파고 았으며 20여 가구 등이 세거하고 

았다 

군포애 현전하는 순흥 안씨의 ，Or울로는 순흥얀씨 묘표(1띠때安[(:강1i)가 었다 순흥 얀씨 묘표는 

산펀山~，)역에서 안샌솟11J)방면으로 도생깨~)터년응 지나 궁내(낀 1시)터널로 우회건， 쓰레기 소 

각장을 지나 순흥 안씨 묘소 엽구 표석에서 죄회전 후 연옷융 지나면 1)'주 깅 옆에 있다 순흥 안씨논 

찬의(參~'1~) 얀경운(安따끊)익 딸이고증좌찬성(씨左HItì.:) 서선쉬tèf3il것)의 부연으로서 지켜야 없 

어 종제從子) 유영(꺼쉰)을 입잉1入효)하였는데 유영Cfi펀)은 4남 1 녀를 낳았고 이중 3남얀 용보 

(앓햄)가 영의정이 되어 추은{않믿‘)으로 정Y영부인에 증직(찌때) 되었다 

언증 15년(1 849)에 세워진 이비는 비좌개석(뼈11'짧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파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로우나 조선후기 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1의 앞 면 자경('1'η)은 11.Ocm ò 12 

음기(따記)의 사경은 2.4cm의 해서(借향)로 서희순(샤3깨)이 썼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이곳에는 상석(J;j:;石). 향로석(香얘石) 족석UÊ石)만 었다 묘소는 본래 수원 판다면 연 

창리 금산에 있었는데 천장(훌:J1í)하연서 비석얀 이콧으로 옮겨왔다고 천한다 

9) 냥원 양씨(iWl U) 

낭원양씨는 제주의 서) 성씨(J!:씨， 양씨， 부씨)이 시조 중에 ~)나인 영음라와 영장의 후손이며 중시조 

인 양우경이 757년 공응 세워 남원백에 봉해지고 남원을 본관으후 하게 되었다 

냥원양써는 크게 양능양의 병부공파， 양주운의 용성군파， 양수정의 다1방군파로 나누어지며 군포지 

역의 난원 양시는 병부공파의 후손이며 김포지역의 $냉지를 중시조포，，)는 문양공파로 E씨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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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지의 섯 째와 네째 아블의 후손으후 보여진다 즉 문양꽁 $뇨성지논 웬Jji')， 수(해)， 전(까)， 호(짜) 

의 네 아틀을 두었는데 규포시 당정통 지역의 냥원양씨는 넷째 양획찬성공)의 손자 양윤순(효타공)의 

후손들이다 아윷러 부곡동 지역의 냥원양씨 묘역의 양잔이 바로 양생지 3납인 양잔의 바로 그 묘로 

1968년 서울시 옥동에 있던 무덤을 도시 개발로 인해 이 곳으로 옮겨온 곳이다 

당정동 지역의 양윤순(황주공과 양성지의 증손) 후손들은 현재 이 지역에 10여 대쩌 30여흐 거주해 

오고 있으며 선산은 이 지역이 게얄되연서 중칭북도 친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환통한 

인물로는 군포지역이 시흥시 남면일 때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연장응 역입한 영깨호(iμ{E찌， 군포 

축등희교 2회 좀업)와 역시 군포초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듀별사 동:.~J.-:규 구의회 의장응 역임한 양태석 

(써π1M)이 있다 (황주꽁파 당정총친회의 양태부 증인) 

안편 부곡동 산 78먼지의 냥원ÓJ씨 선영은 양성지의 셋째 아들 $댄과 그 후손틀의 우덤으로 대개 

1968년 서울시 목동 지역이 개받되면서 읍껴온 것윤이다 

10) 전주 이씨(숲써 좋1\) 

시조 이핸주때)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틱댐하여 신라 문'j왕때 사공(司호) 벼슬응 지냈으며 그후 

대대로 신라시대에 벼슬을 해왔다 18 세손 되는 이안새주安社)는 대대로 선주에 살아온 호족이었는 

데 새로 부임한 지주의 탐학융 규탄하자 지주가 문사륜 휘품러 보복~fi석하여 그즘 피해 강원도 상칙으 

로 피했다가 다시 함정도를 거처 원나라 간풍으로가 그긋에시 다루가치 벼승을 지냈고 증손자 되는 

이재쥔주子싼)이 고려시대이] 공을 세워 λ앤경(꾀j"떼)에 。1르렀다 이자춘의 아틀， 즉 시조의 22세 

손 이성계(추h났1)에 이르러 어지러운 국정응 마로잡고 배극힘(핑克없)등 52명외 추대로 창위에 

오프케 됩으록 조선완조를 창건， 전주이씨의 증시조가 되었다 

진주이씨는 조선 500년음 이끌어온 왕가이으로 가문의 번성가룹 따c5'_ 기숭할 펀요가 없다 전주이 

씨의 1 백여 괴당 으뜸기는 멍가는 일생권좁城君 침=세증의 아틀)파로써 6멍의 정승과 1대 대제학 

(大댐굉)을 배출랬으며， 덕천군(德꿨써 후생(명生)~정종의 이을)파가 부자 대제학등 3명의 대제학 

괴 영의정UA파때) I 명을 내어 밀성군i써1 버금간다 되친꾼파 디}응유로는 3 명의 정숭을 매출한 

광평대군패해'1'*君띠)， 정승 2영을 배출한 선성군패흐城君많)， 정승 1 영과 숱한 문선과 우선응 

얘출한 효령대군고H좋투; →처ií() 등이 빼어나다 

진주」이씨는 오리정승(!TI'P [ιÆ)으로 많은 일호}플 남긴 인조때 영의정 이원익(주元원)， 홍선대원 

군(與듭大元람) 이하응， 대한민국 축대 대통령 이승만(주땅E~)， 칠기(짧짧) 이범석(추핸햇)장군 

등 역사의 한획을 그었던 거목들을 배출하였다 1585년(션조 18) 이수광은 별시문패ZIj픔文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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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 1627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선후송뼈 여러차헤 사신￡로 영나라에 앙래， 당시 

병나라에 와였던 이탄려아 신부이1게서 r천주섣에天下rr:i'it)~， If'충우펀{떠 Îi.융)，응 얻어와 1614년 

(농해군 6) ，지굉우「성(zl，JJí.&L，을 간행 ii)여 ? 리나라 최초로 진주교약 서양 분-F;-흘 소개상으료써 

섣학발전의 선구자가 되었고 시문에토 능했으미 영의정에 추증되었마 

군포어1 세거해온 전주이씨는 조선 성종의 3난언 안양군의 후손으로서 안$틴건V~~꺼)이 연산꾼의 

약정에 대해 간한 이유로 제주도어l 유u~되았다가 사사되었S 때 서울에 였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펀 종남도쟁從섬mπ) 악수W!껴)와 항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아래의 광정동에 

은거하연서 이곳」을→ 고향과 션영으호 정하게 다였다 

오현1는 안양군 묘소안 현치에 님아있고 니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원 극가 개발정책에 의&에 

경기도 흐}성균 성-당연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11) 한신 이씨(형山 'U) 

한산이씨는 갇은 뿌리이면서 시조3 단리히는 두 계통이 였다 챔}<>I써익 대팎펀 차지5변 호장 

공제의 시조는 고려 숙종 예 호족으로서 권지호장직(樓知戶동따)에 오른 이윤경(~允때)이다 이윤 

경(수允때)은 한산 지빙에 토착 세기(士성ilt덤)해 온 호E연장JiJ:l의 후예로 고려 중염에 향직의 

우두머리인 호정{戶동)음 역임했고 5대에 경져 호장직응 세츄i써 오면서 영분의 기꽉을 다졌다 

그려나 시조라 할 중시조는 목은{收따) 이섹수lll)의 아버지얀 이곡{수갔)이다 이팎은 당대의 

대문장가이며 역동(JJ，束) 우탠핍햄)， 포은 정옹주(鄭종써)와 더경어 정해잠J}\)의 대가였으며 고려 

충숙왕 7년 문교에 급제하고 원나라 게패찌IJH)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도침악찬생새없섰따였rli;한) 

에 。1르렀다 그의 아틀 이색이 1362년 흥간적으1 난에 왕을 호증등얘 공윤 세워 한산부원판11 성해졌 

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응 한산으로 하였다 

한산(합山)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해있는 지병3로 본래 액제의 마산혀(여 IIIIH，)인데 신라 매 

가령군(짚林떠)의 영현。l 되었고 고려 초에 한산으로 고쳤다 1175 년(병종 5) 강위암l'j))를 두었고 

흥산{댐山)을 겸하였으며 후에 지한주사(훗n홉州 J\)로 승격되었다가 조선 때 한산군(야山l:1l)이 되었 

으며 1913년 서천군으로 병합하여 지긍은 한산연으로 냥아였다 

가문응 빛낸 인블로는 고려안 삼원三""è)의 한 사람인 이색(1' lm응 비콧&에 시육신의 한 사란얀 

이개， 대문장가 이산해(추山따) 등으로써 이름난 한산이씨븐 조선시대 상신 4명， 대제학t大때싸) 

2명， 챙액리(j줌白핑) 5 영， 공신 12맹과 운과 끔제자 195명을 배플댔다 

군포지역에 한산이씨가 인재부터 얻n)나 맘은 인불들이 거주었는지는 안 수 없유냐 고집콩 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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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상무로 윌리웠덩 。1기조의 부덩이 경기노 장뺀1서 1672년 이곳 꾼표시 산븐동으로 。1장한 

것을 부면 이 때틀 전후로 이 긋과 관련을 맺은 것 갇다 

12) 영택 임씨(平좋 #11:) 

입씨는 당나라 운종(文잉 826-840) 대에 신라 흥덕왕(與샌王). 희강왕((종m.:E). 민애쟁「져 

짜王). 신우왕\!~ljlμ[王) 분생영t文웬王) 때 한링학사었던 땀급(八及)이 간선을익 찬소가 있자 동 

래 8학사 중 뺀암으로 우리c)i!써 틀어 왔으벼 갱생의 용주뺀1 정착한 것에시 u]챈다 그리빼 

우 리나라의 임씨는 판급(八 (fr)을 도시죄히~fr5i)ti)로 하는 동재혈족{同자血채)0]며 대증(大S'i)인 평 

댁 잉씨에사 문에 운직증{分짜示)0]4는 것이 동설이다 임씨는 오핸 역사달 가진 씨족의 하나후 

고려시대에서 많은 인응「을 배뜯=하있다 

본핀은 펑댁('f나똥) 나주(짧川) 진친(피 111) 옴진Uiiψ) 예진(없JJt) 우안(11<安) 순쟁양 

읍) 장흥(j긍찍). 조영lEe셔). 은진(보멍) 신선(혹山). 진주(당川) 옥구(ií，써) 경주(G;l 

川) 옥。l(ð;野) 전주(쭉州) 임천(林 111) ， 입해따퍼). 깅안(입갖). 믿염좀‘없). 보성(암렛) 

등 30여 본이 전해지지만 및 본이 현존6번지 운영6)지 앓다 

고려 운종 때 중서시량평장사릎 지낸 입개， 그의 아들로 인종 때 상서호부:illλ](fOj합戶옵1;ψ」핑) 

유문(有文). 병종 때 중서시랑평강시(中판(SB，'!'낀힐)윤 지낸 민비([(fr1:). 원종 때 무신으로 권세윤 

멀친 연(iii)과 그의 아들 fr'r{따않). 의종 때 운인으로 강좌 7헨江左七염)의 한 사강으로 일결이진 

춘(橋). 공민왕 때 대사성을 지낸 벅(탱) 등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124명익 문과 급제자플 배출했 

는데， 니주{삶州) 임씨에서 우의정 1 명과 많은 헌신이 나왔으며 그%에 평액임씨 • 선산엄씨 • 윷진임 

씨에서도 뛰어난 인울이 나왔다 

이 중에서 평택임씨는 운헌의 실전으로 세계를 상고한 수 없어 고려 무베 세사 친객령 겸 연회궁 

부v.]'를 지낸 암세쥔林t박휴)윤 1세조로 하역 누대에 견쳐 세거한 평익을 본관으로 삼아 세제띠示) 

를 이어왔다 세춘의 。}를 재(휴)가 에의판서와 보문각 대제악을 지냈보 증손 정(젠)이 조선 태종때 

예조판서에 옹랐ξ며 현손 영샌命山)이 이조판서플 역임δ뻐 기푼융 밍냈다 5세손 수칭(끓딩)은 

부총표 6세손 해J1)는 병조판서.8세손 유템죄名)은 "f승자 10시!손 횡(월)은 중추부영사에 올랐는 

대 잉경엽Ut慶짜) 장군은 그의 여넓 아들 중 넷쩌 아을이다 

평댁입씨의 대표적얀 인붙은 조선의 영장 경염(Géili， 1594-1646)이다 그는 씨춘의 12세손이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으며 우고에 급개 후 소농보권판， 첩지중추부사끌 지냈고 

1624낸인조 2) 정충신(옛많J님) 후]õ에시 이행3j-:줍)의 단을 평정허보 네 공을 세워 친우원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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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i\JJ;l從rM2) I등이 되었다 병자호안 에는 도처에서 적국윤 우헨려 영웅적이고 전선적인 용영갚 

떤쳤다 1640년 만주목새安川f{씨) 떼 칭나라의 요칭에 따바 주사상칭iJiH: rji 서 '1)으로 맹나라원 

공격하기 위해 출영， 병문파 내동등뼈 칭문에 대항5벼다가 이 사쇠이 단지되어 채포되었으나 끔교익 

(암치쩍)에서 당출댔다 1643년 맹나E에 앙영， 명판으1 총빙(써까)이 되어 갱나라픔 공끽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1646년 인조의 요청으호 청냐"1에서 송환되어 묘만선에 대한 진국(iQ'1:J)-5 받던 

중 죽뜯￥을 당하였다 1697년(축종 23) 북관(찌디)되어 충주 충련λHιí!1 패) 등에 배향되었다 

정업의 형 헝업er:m도 맹자흐란애 모친상을 당한 관거1로 피난윤 옷가 청니라 군대에게 붙잡혔으 

나 칭꾼이 ‘효~l는 해띄 수 없다’라고 잔한한 정도로 효성이 뛰어나 효재 섬년1 정원!M'I)이 고뺑1 

세워겼으며 숙종때 지펑(1"1'1')에 추증{얻때)되어 영망높은 평넥잉씨 가운을 디펙 빚냈다 이 덩써도 

평액엄씨의 인플로는 제주R사 형수(후)5)， 인조 때의 굉주복새 마?끼 [1í:f~) 회(’'0) ， 선조 띠 이옹악 

(주양없)의 난을 령정에여 청난공신c좁앓껴보)에 요쓴 득에끼U<l， 세조으1 층신으로 디l사간을 지낸 

수겪(수없)， 영조 예 사도세자(ι펀깨jIj: τ)를 구듭하려다가 귀양간 덕제 등이 었다 

1960년 국세조λ에서는 72, 66371구에 인구 413 , 101 영a로 성낸순위는 258성 중 제10우1었고 

1985년 경제기획윈 인구조사 결괴셰 익하띤 남뻔 층 46, 67071구， 194, 550영이 상고 우리나라 

전치1 성중 제10위였다 임씨 집생촌으로는 전남 광산꾼 염곡면 등염려， 충남 부여군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당연 일원， 경남 거.o<J-군 분상연 갇케이가 얄려져 있다 

현재 군포에 살고 있는 평택임씨는 전객령공파 부시공패멧장介公퍼 [떠이公 ifr)이다 전객령공은 

l 세조 세춘{世春)이 고려 충릴왕 때 급제5벼 세자 전객령블 지낸 것에서 이즙한다 균포으1 평넥 

잉씨는 1 세 세춘으로부터 전객령공파 부샤공회장인 엄병희(!Hi'i딩)에 이프기까지 23대라고 한대 

현재로부터 12대조인 귀현(용뒀)이 경주 흑은 광주 부근에서 꾼노 느타올로 이사하고 그 묘소가 

산본동에 였었으나 도시게말 9}중에 경기도 펑택시 진위연 동천리로 선산을 이장하였다 선~!에는 

퀴현의 아들이며 병자효란시 순점하였다논 만해g띤후)， 그미고 그 선일(혹않)의 묘소가 었다 21) 

13) 동래 정씨(東홍행!t) 

동래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뢰斯훌)의 6부 촌장으로 정씨 성융 아사받았던 지백화염 되 J)(.)의 

원손{遠孫) 정회운{했염文)을 시죄삶깨)로 안을고 고려(폐뼈) 초에 보，{.，--(1'섭尹)윤 지낸 정지원(셋 

之핑)음 일세죄→ [I[ 뼈)로 하며 누대에 경쳐 정작 세거해 온 동래(써값)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21) 아Uk先뼈l'!i양" 林f\;liI r~ 뚱Ii!λ뜸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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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는 부산직앙시와 경냥 óJ:.^J-~의 얀부 지역을 차지댔딘 지명으로 분리래 장산국인디1 신라 떼 

점령하여 거침샌꾼{店앉山입In무로 고치고 경덕멍(뭘떠王) 때 동래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현정행 

，jiJ때 울주{힘川)에 편임시컸다가 1547 년(영종 2) 뷔府)로 승격시키고 1895닌(고종 32) 관갚뷔ii~ 

*I(t)를 선치하았우며 1903년 군으로 고쳤다 1910년 한영합빙에 되자 부산우에 속하였고 부씬강 어] 

속하지 않는 구역과 기상군 일윈응 병힘}-s}여 동래군응 。l루었다 그 후 대부분이 부↑}에 띤입되고 

나머지는 양?변에 편입됨으료써 동래군의 행정구역 명칭은 소멸되었는데 부잔직양사에 편입된 대부 

갚「은 통래구에 속해였다 

동래정씨는 부잔 양정동 화지샌 tp; jα 山)에 자리잡은 2세(二낸) 안일공{꽃파公) 정문되~[)x펴) 

요여흥所)에 대한 영딩1明，:):)의 전싣。1 아래와 같이 전해오고 있다 그가 죽었을 예 'il-아듣 정목{t~Îi 

댐)이 장지(흉벼)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가 통래부새찌써따써)를 지내던 고익호o긴益쩌)가 일러준 

화지산에 장례를 치루었다 그랴냐 장례를 치콘 다읍날 이곳에 와 보니 누군가가 우덤을 파헤저 놓았 

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다시 복원했으나 경과는 마찬가지였다 운동을 침않 수 없었던 정목{~따징)은 

밤을 세워 가연 숨어 지켜보기로 하었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 도깨"1틀이 나타냐 또다시 우덤을 

고때치며 응논 맏아 “여기가 어딘데 합부로 건드려， 적어도 금관응 묶어야 합 곳에 "하미 중엘거리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딘 정뭔鄭I~)은 이 시장을 앙고 걱정이 되어 한숭음 쥐고 있는데 강샤기 

한 노인이 나타나“염려 마오 똥L급빚 냐는 보릿짚으로 관을 싸서 묻으연 도깨비듣아 수을 깃이오”하고 

는 사라졌마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하였더니 과연 그 후부터는 무사하였다고 한다 

정목{쩍i샘)은 고려 문증{文5/:) 때 문고H 文H)에 급제하여 상서죠펙。~ji，j펀左혜射)를 역입하고 

슬;때 아들 정재(쟁염) ‘ 정정(郞;'11\)' 정댁(젠뽑)， 정헝(郞iA) 4형제를 두있으며， 정옥의 아우 정 

선죄~"，tJjn는 후장(戶률)을 지냈고 그의 후손듣이 응라I(Ji~몫)와 양샌낌山) 등지에 산커(값검)하 

면서 명운(名 門)의 기틀을 다져왔다 

관포에는 속달리에 통래정씨 정광보 후손의 종택이 우|치하고 있대 조선시대 속탈리는 남양만에 

배를 타고 온 지망민들이 과건윤 통해 서울→로 옴E까던 교통의 요지였다 따라서 외부와의 운불교듀가 

빈번했다모 보인다 일제시대 칠도가 uB섣된 후에 속탈리에시 시울로 가려면 끈포까지 도보로 가시 

기'l-를 이용했J!. 수원에서 출받하연 만원’녀1 도보혹 가서 비스블 이용했다고 한q， 중댁은 최근 

복원을 히여 깨끗하며 내심새써心깜)라는 현핀이 있다 얘심사경감 현판은 추사의 균씨로 그 후변에 

그 내력을 음각해 놓고 있마22) 조선후기 실익l이 번생한 안산을 인점해서인지 이 집안은 신지삭어1 

일찍 접해 후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플 나와 현재 이 동네엔 정씨가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22) 군포시 속달리 동래정써 정준수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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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정씨가 군포 속단리에 세거한 배정은 동해부원문인 정난종。1 예천에서 상경히여 과거에 급제하 

고 나라에 공윤 세워 이긋을 사폐지(陽얘'JtI!l로 받아 정착했키 때문이다 원래 속달리는 현풍곽씨 

등이 세거했으나 동래정씨 사래지로 인해 지금익 삼성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동래정씨는 

미부분 노콘이었는데 이 집안은 능싹1게통이었다고 하며 집안의 추수 경작지는 안산"1 얄곡동 ‘ 사사 

동 - 대야미 , 도마교동 등 인근애 넓게 분포하여 끈 세족「을 이루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래정씨 종택이 소유한 고문서 등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리 중이라고 핸디1 정교선의 -몽유특 

" 정조의 어보가 찍힌 「동봉선습"J ， [j'대전희동，냥보J 등이 눈에 띈다 원각샤익 비문이 증조부의 

글씨였다고도 하며， 시 서 - 예 등에 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다 

한떤 속달리 동래정씨 종택의 윗산에는 웅래정씨 묘역이 있다， 동래정씨 묘역 및 정난좋의 신도비 

등은 정가도 기념R 제 115호로 일냉 풍래정씨가쇄껴i짧예;R1tZ훌)라고도 한다 동래정씨 요역은 약 

1 ， 000여 평으로 수려산({，}많니 1) 능선을 따라 묘소가 분산 배지되이 았는데 아래로부터 선대 묘역이 

모셔진 역정(;[;1챙)의 모습이 특객이다 

묘역에는 요바 6개 묘샌:~.Hn) 1 지 신도비 2기， 장병등(tt~꺼앉) 4기， 문인석(文A石) 871, 망주석 

(탤柱石) 4기， 상석(It石) 4 가， 향로석 4기 - 통자석 4기， 묘소 6기 흥이 있다 정난종의 요는 부인 

완산 이씨(JtùJ후R)와 쌍문인데， 1486년(성종 17'년)과 1489년에 각각 조성하였다 묘비(캘따)는 

135 x 44 x 20an룩 종헝이쉬삶꾀1&1'/J의 형태를 이루며유영조선국순성좌리공선자한대부의정부우 

강잔겸통지경연시동래군증시익혜정공지묘l껴 sMRtll'I'14 ，，，， j애 f호웰껴@꽃3김大夫 iiki& JIf右參U ;W: 

同知감l:[')j:JR행컴P앙펴~Z ?d.\ 찢P 公之쏠)，외 냉운(Igx)이 있다 또 양식이 동얀한 부인 묘"J에는 

r정부인완산이씨지밍어솟人兄山주R之종)，라는 명문이 었다 묘비는 남핀태양)이 챈렐)하고 

강장姜없)이 썼다 상석은 164시 6cm의 장대석 11 개를 t영t으며 장명등은 210cm 높이로 대석 위에 

옥개석(i질흙石)을 얹었다 운인석은 높이가 각각 210cm와 t46cm이다 

정난종의 선도비 층 높이는 214cm이나 비신은 194 x 80 x26cm로 이수는 2마리 용이 정교하게 새겨 

져 있으여 4연의 당축원냄핑x)과 2난의 안상원HR쟁文)을 조각f하였다 비윤은 남곤òJ 잔하고 캉징 

이 썼는데 1525 년(중증 20)에 주성되었마 

정광보의 묘감은 2단의 지단 위에 귀부(!ii;J!U를 놓고 비선과 이수(많tn를 얹어놓은 형식인데 

뀌부는 177x 140 x80cm로 조각이 섬세하다 비푼은 이행(추까)이 짓고 글씨는 성세초J(n!<:\)[읍)이 썼 

다 

정당봐鄭光햄)는 정난종의 장남으로 :<J원도호부사 , 깅해친관병마동첨정제사 첨지중추우λ써1 

이르렀대 그의 묘 역시 부얀과 쌍분이며 묘표(，!i;j\i)는 179'53x18cm의 규묘로 1525년에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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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연에는 「통정대부생장원도호부사김헤친한빙u}등천천제샤정공지묘 숙부인전익이씨지묘μ띠따大J， 

行룹原힘써 1(f{E%ìiH~H"7 ~~，I.l)다10M :I:11 써셋11公서ζ찌 μλA 7t파추l\:ι 찌)，라 세거져 있다 장 

영등은 158an로 안상문이 조각펀 웬형의 화정t火걷)응 이루며 문인식과 망주삭은 각각 170cm 와 

163cr.J의 크기이다 

정장판의 묘는 부인파 쌍분으로 z~각 굉펀의 높이는 200cm o1고 지←응은 450cm의 규모이다 묘u] 

전변에는「유영조선국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푸영의정꺼영경연흥분관예분만춘추관상간사세자시증시 

문익정공지요(꺼 얘때뾰꽤太 E흐뼈댐싸때)ç*~~'1lF.Z띠띠，;l~IFZ셨 jJ1~1ZBL :t ç김젠文태 Hfk띠 잉‘ 

\1'c$i!t子 úfJm;;J;文월쨌公之 ~)J 와 r정경부인은진송씨지묘(ú ，tÃ人 121‘π 1'J1::ι핑)， 가 새겨져 

있다 묘비의 크기는 173 x 50 x 18cm로 그 옆에는 장영등 • 상석 방주석 문인석 등」을 배언하였다 

정광갤의 선도"]는 층 높이 417cm로 비션은 213x91 x28cm이며 u]운「은 소세엠째 IltμJ~) 이 짓고 

이횡(주않)이 썼는데 1562년(영증 17)에 건힘하였다 정난덩 묘 아래 있는 묘 역시 쌍분므로 묘ll]와 

상석이 있다 묘비는 층 높이 1J5cm록 u]신은 115x46x13cm 규모얀[11 신연에 r조선국가선대부동지중 

추부사봉해군정공지묘 증정부인전주이씨지묘애~Þf댐찌펴大大liiJ처U 냐J떠 111'씨조따캄 ~II公ι감 끼ì 

n 夫A全川7L'Ç之홍)，라는 병문이 새겨쳐 았다 

이와 갇이 동래정씨 묘역은 선대를 믿에서부터 안챔판 등 특곡-한 양식으로 조선시대 뾰1 인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원다 특히 묘비 상단의 문양。1 려발선초의 양늬응 보여 미슨사 연구에 큰 토g띨→ 

주고 있다 조선죄댐勳댐)에서 18맹의 상샌챔昆)윤 u]돗한 수많은 영신현관(名 멈원ι섬)음 매;응해 

낸 동래정씨는 전주이씨(조川수J1::1， 안동김씨(安끼(1;:J1::)와 더불이 유영응 떨쳤으며 국난이 였윤 

예마다 충의영새많養젠士)가 배출되어 도덕파 학문이 뛰어났던 석칭"K1îRt}~)들과 힘깨 명문 동래깡시 

의 가힘家統)응 더욱 빛나게 하였다 

14) 신안 주씨(新윗 !u) 

시조 주흐N朱홉)의 원헝{@1~~)이 증국 선얀이어서 신안주;<1(%ir강朱J1::1로 내려오던 중， 문공1文公) 

의 증손 한링한사 주챔米i섭)01 송나라의 조정이 몽고 침입으로 화의(和談)에 기웅자 。1른 개탄하며 

1224년에 2남 1 녀의 자녀와 문ó}생 엽공져11(1f公껴) 등 침학J，I(七션l士)를 대응하고 고려로 망맹，~겨 

선라도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려고 그 후손들이 분산하여 잘면서 세거지에 따라 본관응 능성(1갓jφ)， 

선주ßdH)， 입해(찌파) 등 여러 강래였던 것을 조선 고종 때 원시부기록묵쟁元재땀능mJ，;J{tj이민 

주석연(朱없똥)이 조정에 만의하여 조선에 거주당변 주재*子) 후손들은 문공{文公)의 원헝{!v쩌)대 

로 신안(체安)으로 통일해줄 것응 상소히여 윤허가 내림으로씨 선안 주씨의 꼭판(m깜)이 。 1 3(-<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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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시 원경 

현재 신안주씨의 원}는 크게 형제의 순서대로 장계(동자)， 중계(j띠系)， 계계(주系)로만 나누I 

있다 군포지역의 산얀쥬41논 정확하게 게보는 악 수 없지만 1960년 12원우터 1962년 4윈까지 시흥사 

난연 연장을 역임한 주경쇄*景뼈)01 있으며 부곡〕당 삼성마응애 주희의 사낭응 짓모(삼성새 주영휴 

씨(66시IJ 한 가구만이 14대째 거주야고 있다고 하는 깃으로 보아 신안주씨가 문포지역에 상당혀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보여신다 그리고 주위의 감포지역에는 신기마을과 6뷰곡 지약 속달동 

에 몇 가구 더 거주~l'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 종회도 이전에는 있있무나 지금은 

없어지고 수원지역익 주씨종회에 잔여하는 것으로 대선한마고 한다 

삼성새二맡패)는 수자의 진영(확μ)으로 보선 시우{피추)로 군포시 부곡농 삼성lJ}-~ 동편에 위치 

하고 있다 창건은 1882년 이 마을어1 거주파민 주시 문증으1 죄쟁 주정홍。i(;'-증과 인근 사팀의 도웅으 

로 사우릎 칫고 주가신영을 제주(양떠) 임헨희로부터 가져왔다 그러내 주정홍이 즉자 삼성사도 폐허 

가되고 딸았다 그러던 증 1911 년 이종만파 이 마을의 인사플。1 중수하영다 이후 삼성사는 이좋안과 

주녁핑 및 향러 유딩들의 부단한 노럭으로 계속해서 둔추석전지둔 기행야였다 

1950년 한국신쟁으로 시우 일부가 붕꾀되었고 주자의 영정도 불에 았다 이에 1952년 옴 문중 

대표 주정식과 제장 박식오의 힘으로 복원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사우가 오래됨에 띠라 증긴 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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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구성8얘 헨 ̂\-'우룹 측조하였다 제인("'0)은 두 번으로 주자의 생산이신 음벽 3원 9일파 주자가 

딛아가산 음벽 9윈 15 일이다， 제뭔%物)은 생식유로 유!l， 호두， 은랭， 밤 이영개 4가지만 쓴다고 

한다 

15) 경주 최씨(톨얘 훌11;) 

시조 최치원(ll'줬굶)은 듣산 고허흔장 소엘도리익 24세손이며 선마 만기의 대문장가이다 최치원 

은 869낸신라 경문왕 9) 12살의 나이로 당니"1에 유학응 간지 5넌후 17세에 파기에 급제하여 승무랑 

시어λ에 이르고 자곰어의블 하사 받았￡며 체도행영 병마노총 고변의종샤얀응 역임야고 귀국~f여 

시옥 경 한립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이 되었으나 외직윤 원하여 대산， 천령， 부성 등지의 대수륜 

역임하고 아손이 되었다 그후 난세픔 비만하여 전국응 유망-tl다가 해인사로 틀어가 은거하며 수토하 

다 63세로 생응 마쳤다 그는 한시문집으로 r계원판정(柱%까채)， (20권) 등의 명지를 남겼다 

경주 최씨는 26파로 나뉘었는데 그중 관가정공패없%우公띠)， 광정공패뎌챔公쩌)， 정랑공패I 

Rß公派)， 시정공피〈司成公派)，:ò냐공패rDidiI.公펴)， 충열용패뾰씨公w\) 등의 6대파가주축플 。1

푼다 

대표적 인음로는 고려 성종 때 푼하시중윤 역엄한 최승뢰겐承老)， 고려 현종 때 평장사갚- 지낸 

최햄lliin:)， 조선 후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ï:i엄샌) 및 그의 제자로서 동학의 게2세 교조인 최시형 

(뚫時후)， 한말의 대표적인 위정끽사흔-자인 최익현Ctl'.益鉉) 등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려 큰 두각 

을냐타내지 못하였다 

16) 정주 한씨(홉얘 썽11; P3) 

청주한써는 기자조선(箕子뼈했)에서 지원을 찾고 있다 기자의 이름은 서여(삼까) 수유{꺼잇)이 

며， 은{없)니화의 현언으로 주니경}의 무영{파王)이 은냐라를 빼앗재 BC 1122년 동쪽으로 도녕냥쐐 

조선에 들어와 가자조선을 건국하고， 팔조금법(八fli'i싫1;)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내용의 사쇠여 

부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지묘선 마지막 왕인 준쟁양王)의 성(야)이 칭주한씨(써川씩K)라는 

것은운영하다 

그 후 고조선 준항의 세 아을 중 우랭友짧)의 후손이라는 한랜짜1ψ 853-916)이 정주 한씨의 

시조로 받틀어지고 였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등→군 황간먼 안곡려에서 탄생8얘 향핵{~~pJ}t )윤 

일으카고 청주 방정려에 우농정(1H~까)을 세우고 농업을 핀장히뼈 마침내 우농블 이루었는미， 이때 

23) 정주한써중앙총친회(http://www ιhOflf;juhan 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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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건(王m이 고려른 죠밍6논데 꽁을 세워 게국공샌대댐rjJ 표)이 되었￡니 벼슬은 삼중대광 대위 

(三重大g 太1사)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조가 견훤(없표)을 정빌하려 청주 고응에 당도하자 

한란이 군려](꽤잉)을 갖준고 이플 맞이E벼 장고에 비축한 곡식응 풍이 10만 군사플 배플러 벅이고 

장천E애 진공을 시]웠다고 한다 

한단의 묘는 오늘날 중북 청원군 남연연 가소f리 산18에 있으며， 1987년 중정북도가념불 제72호로 

지정되었다 원래의 묘가 조선 1659년(효종10)에 노원솥초)에 의해 파괴된 것융 후손들이 숙종 

16년.(1690) 봉분을 -~-원하였다고 전한다 묘소에는 고려시대의 묘"](훌뼈)와 상석(l'I'b) 퉁이 현존 

하고 효승 때"] "씬석(XA듀)과 용마석(많띄石)이 보존되어 없어 고려 초기 묘역이 윈형대로 님아 

었다는 역사적 의의든 지난디 요 바로 아래에는 영조 44년(1768)에 세운 선도세가 있는데 후손 

한익모j합행퓨)가 잔하고 힌광훼함Jè양)가 글씨를 썼으며 한덕펀( y!{ f:t~센)이 전지(é\ë추)한 것이나 

시소인 한란이 청주 방정리얘 살았기 때문에 그 후 자손들이 마침내 칭주로 본판을 상으나 흑「은 

상딩(上굉) 또는 서윈(西따)이라 함온 청주의 옛 지냉이다 선대로부터 한씨는 단일본이었으나 근세 

에 이르러서 (1) 예민윤연(댐흉:1'냄)을 비조로 5보 안연(安앓) 한시 (2) 평산액(平 Ùl때) 푸지릎 

비조록 õ]는 평선(구山) 한씨 (3) 평장새平표事) 자희](~흉 양)을 비조로 하는 면젠얘 I11 ; ~최캔) 

한씨 (4) 시잉~jt써) 언공(彦사)을 비조로 하는 장댄I딩써) 한써 (5) 몽사행띠 f:f:ß I;) 큰(젤)을 비조로 

하는 당진(r，관미) 한씨 (6) 정새띤휩) 원서를 비조로 등F는 한엠;:f:f-fð) 한씨 (7) 중잔(中갚) 휘해希 

rJ:;)표 J]조호 하논 가주(패1']) 한씨， 이상 7파가 본팬4흉)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외 우안(味갖)， 

%닫(p융川)， 금게(짜않)， 교히(交파)， 신평(채t1') 등 본관을 달러했던 소분중{小門셔，)도 았었으나 

현재는 평장새우파좁) 예(1ft)를 비조로 하는 곡산 한에삼山) 한씨가 많은 수를 이루고 았으나 

청주 한씨와는 본{을 달리하는 씨족이다 

청주젠시 문중에서 군포에 거주하는 것은 장정공(m;:節公) 한획H깎E슐， 140H456)의 。}등인 치의 

(갔홉)틀 중시조로 하는 장도공피{좋↑후公ν]l)이다 한확은 재} 자유{子것)， 호 간이께떼gm， 시후 

%냉(Jli낌이이다 누님이 영나라 성죄바祖)의 비(멍)로 뽑혀 여이(짧엉)가 되자 1417년(태종 17) 

진헌부λ](iU해Ij때)록 명나라에 가서 당록시소경(]t따훈少때)이 되었다 다음해 세증이 즉위하자 

고부청시승습새告간끓짧끼MH'핏)가 되어 영나리에 다녀오고 1438년(세종 20) 중추원사를 거쳐 

1439년 경기도관감사로 나갔다 1440년 병조판서 • 함걷도관찰샤가 되고 1443년 한성부판사 1445년 

중추원지사 겸 병조판서틀 거쳐 이촉판서가 되었다 1451 연(운종 1) 중추원판사혹 시은사가 되어 

영니벼에 다녀오고 1453년(단종 1) 계i'r정난 때 좌찬성으로 수빵}권페û!)을 도와 정난콩샌챔難功 

昆) 1 등에 잭록되고 서성부원군(며썼밤앉함)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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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세조 1) 좌의정3로 좌익공신m면끼며) 1릉껴1 씌딘→되모 시원부원균{패따 I{J싸간)에 711 

원&tIl된 뒤 사은사오 영냐하애 가시 세조으1 왕위찬단용 양우IUlHil:)라고 싣득시겼다 돋아오는 

도중 사'1포U少띠폐)에서 객사하였고 1470년(성증 1) 세조의 묘정(쩌얀)에 1111향되었다 

현재 군포시의 정주 한씨는 도장동에 70-80여호 당정동에 40-50여호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17) 닙앙 홍씨(南잃 냈!';) 

낭‘$탱써는 동성동전-이지만 조상을 닫리하는 당홍(J;tii!\)과 로흥{土까)으로 크게 나눈마 당옹은 

고구려때 당나리에서 뀌화해온 홍천해iJ~天미)의 후이]이교 로정은 22~ 고종조 긍오위1션정í~용체 

센JWf)을 지낸 홍션행(ì샤光 n의 후예로 9대 내지 12대손에서 문희공{)(f연公)， 정효굉J'j-;{公)， 장 

의콩(參짧公)， 주부콩(ct펴公)， 대호군공{大생끼;公)의 5파로 다시 강랴진다 

토홍 71문의 절정은 조선 중응 때 영의정에 오븐 문희공()(f좀公) 홍언맺W~r5~떠)파 그의 이윤 

흥정(ì共잃)의 대라 할 수 있다 홍성은 1529년 션조대에 운괴셰 상원5얘 영의정응 3번이나 역임뼈 

빙상(.1'，써)， 청백리(펴白핏)의 칭송을 툴였는데， 부자가 영의정윤 지낸 드문 기듀응 세였다 

경기도 효냉시 서신연 흥법리 낸￡홍씨묘역은 흥언필 홍섭， 우굉송지 흥형， 이죠 • 병조판서 흥단， 

흥진도의 묘 11 기 릉 기념길딛이 남아있어 1999년 4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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